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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Mahāparinibbana Sutta, D16) 해제 

부처님이 입멸하셨다. 남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자들이 가졌던 당연한 문제

의식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난다여, 그런데 아마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 

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렇

게 봐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D16 §6.1)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바로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는 대합송 작업에 들어갔다. 그 작업은 라자가하의 칠엽굴에서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두 달 뒤에 시작하여 장장 7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본서 제3권 부록『장부 

주석서』서문 §69)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행적을 소상히 합송하여 부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전승해주고자 

했을 것이며 그것이 제자 된 자들의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본경이다. 본경은 세존께서 입적하시기 약 2년 전의 행적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유체를 화장

하여 사리를 분배하고 탑을 만든 것까지 총 6개의 바나와라가 되는 많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경은「유행경」(遊行經)으로 한역되어서『장아함』의 두 번째 경으로 중국에 소개되었다. 그리

고 동진(東晉) 때 법현(法顯) 스님이「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으로 단행본으로 번역하였다. 그

러나 본경은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것으로 전해오는 대승의「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과는 

그 체제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본경은 세존께서 반열반하시기 전 1～2년 동안에 하신 말씀을 모은 경이다. 그런 만큼 세존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한 육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경에 나타나는 여러 말씀은 불제자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 제자인 수밧다에게 하신 ‘불교교단에는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문의 집단’

이라는 취지의 말씀과 경의 도처에서 마음챙김을 강조하신 점과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는 마지막 유언은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역자는 파악한다.  

  

  

 
  

   

   

첫 번째 바나와라 

   

   

서언 

   

   

1.1.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3)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영취산, 靈鷲山)4)에 



머무셧다. 그무렵에 마가다의 왕 아잣따삿뚜 웨데히뿟따는 왓지5)를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와같이 말했다. “왓지가 이처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튼 위력을 가졌지만 나는 왓지를 멸망

시킬 것이고, 왓지를 괴멸시킬 것이고,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1.2. 그리고 나서 마가다의 왕 아잣따삿뚜 웨데히뿟따는 마가다의 대신인 왓사까라 바라문6)을 

불러서 말하였다. “오서 오시오 바라문이여. 그대는 세존께 가시오. 가서는 ‘세존이시여, 마가

다의 왕 아잣따삿뚜 웨데히뿟따는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이 없으시

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 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라고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께서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 

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쭈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세존이시여, 마가다의 

왕 아잣따삿뚜 웨데히뿟따는 왓지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는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왓지가 이처

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큰 위력을 가졌지만 나는 왓지를 멸망시킬 것이고, 왓지를 파멸시킬 것

이고,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그래서 세존께서 그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호지하여 나에게 보고하시오. 여래들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오. 

   

   

와삿까라 바라문 

  

  

1.3.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마가다의 대신인 왓사까라 바라문은 마가다의 왕 아자따

삿따 웨데히뿟따에게 대답한뒤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

주 멋진 마차들을 거느리고 라자가하를 나가서 독수리봉 산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마차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존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

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마가다의 대신 왓사까라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 드렸다.  

   

“고따마 존자시여, 마가다의 왕 아잣따삿뚜 웨데히뿟따는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

다. 그리고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 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

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마가다의 왕 아잣따삿뚜 웨데히뿟따는 왓지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는 이

와같이 말했습니다. ‘왓지가 이처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튼 위력을 가졌지만 나는 왓지를 멸

망시킬 것이고, 왓지를 파멸시킬 것이고,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 

   

   

1.4.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의 뒤에서 세존께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1)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고 들었는가?""세존이시여, 저

는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고 들었습니다.""아난다여,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

이고, 자주 모이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2)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왓지의 업무를 

본다고 들었는가?""세존이시여, 저는 왓지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왓지의 업무를 본다고 들었습니다.""아난다여, 왓지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왓지의 업무를 보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3)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

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왓지의 법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들었는가?""세존이시여, 저는 왓지



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왓지의 법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아난다여, 왓지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왓지의 법들을 준수하고 있는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4)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들이 왓지의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

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들었는가?""세존이시여, 저는 왓지들이 왓지의 연장자들을 존

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들었습니다.""아난

다여, 왓지들이 왓지의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기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5)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들이 [남의] 집안의 아내와 [남의]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가?""세존이시여, 저는 왓지들이 [남의] 집안의 아내와 

[남의]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아난다

여, 왓지들이 [남의] 집안의 아내와 [남의]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6)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왓지의 탑묘7)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탑묘] 전에 이미 바쳤고, 전에 이미 시행했던 법다운 봉납8)을 철회하지 않

는다고 들었는가?""세존이시여, 저는 왓지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왓지의 탑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탑묘] 전에 이미 바쳤고, 전에 이미 시행했던 법다운 봉납을 철회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아난다여, 왓지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왓지의 탑묘들을 존경하

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탑묘] 전에 이미 바쳤고, 전에 이미 시행했던 법다운 봉납을 

철회하지 않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7) "아난다여, 그대는 왓지들이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

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은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고 

들었는가?""세존이시여, 저는 왓지들이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

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은 편안하게 살도록 한

다고 들었습니다.""아난다여, 왓지들이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

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은 편안하게 살도록 하

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1.5. 그러자 세존께서는 마가다의 대신 왓사까라 바라문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한

때 나는 웨살리에서 사란다나 탑묘에 머물렀다. 나는 거기서 왓지들에게 이러한 일곱 가지 쇠퇴

하지 않는 법들9)을 가르쳣다. 바라문이여, 이 일곱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들이 왓지들에게 정착

이 되고, 이 일곱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들을 왓지들이 준수한다면,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

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가다의 대신 왓사까라 바라문은 세존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

시여, 각각의 쇠퇴하지 않는 법 하나만으로도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을 것

인데, 일곱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들 전체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고따마 존자시여, 마가다의 왕 

아잣따삿뚜 웨데히뿟따는 전쟁으로는 왓지들을 정복할 수 없겠습니다. 그 대신에 [왓지들의] 기

만과 상호 불신10)을 획책해야겠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이제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바라문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그

러자 마가다의 대신 왓사까라 바라문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물

러갔다.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 

   



   

1.6. 그러자 세존께서는 마가다의 대신 왓사까라 바라문이 물러간지 오래지 않아서 아난다 존자

를 불러서 말씀하셨다.“아난다여, 그대는 가서 라자가하를 의지하여 머무르는 비구들을 모두 집

회소로 모이게 하라.”“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라

자가하를 의지하여 머무르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고서 세존께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세존이시여 

비구승가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집회소로 가셨다. 가서는 마련된 자이에 앉으셨다. 자리

에 앉으셔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곱가지 퇴보하

지 않는 법들11)을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그렇게 하겠습

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

직 향상이 기대된다. 

(2)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승가의 업무를 보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3)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

인되어 온 학습계목들을 준수하고 있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4)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승가의 아버지요, 승가의 지도자인 구참(舊參)이요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기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5)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갈애가 생겼더라도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6)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숲속의 거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7)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마음챙김을 확립해서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료 수행

자들은 오게 하고, 이미 온 좋은 동료수행자들은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러한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1.7. “비구들이여, 또 다른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12)을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잡다한] 일을 하기를13) 즐겨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기뻐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2)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말하는 즐거움에 몰입하

지 않는 한, 비구들이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3)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잠자

기를 즐겨하지 않고 잠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잠자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이 퇴보

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4)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무리지어 살기를 즐겨하지 않고 

무리지어 살기를 기뻐하지 않고 무리지어 사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이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5)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삿된 원(願)들을 갖지 않고 삿된 원

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비구들이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6)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삿된 친구가 되지 않고 삿된 동료가 되지 않고 삿된 벗이 되지 않는 한, 비구들이 퇴보

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7)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낮은 경지의 특별한 증득을 얻

었다 하여 도중에14) 포기해 버리지 않는 한, 비구들이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

다.비구들이여, 이러한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러한 일곱가

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

된다.” 



   

   

1.8. “비구들이여, 또 다른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리라.15)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비구들이여, 비구들이(1) 믿음이 있는 한...(2) 양심이 있는 

한 ...(3) 수치심이 있는 한 ...(4) 많이 배우는 한...(5) 열심히 정진하는 한...(6) 마음챙김을 

확립하는 한...(7) 통찰지를 가지는 한 비구들이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16)

비구들이여, 이러한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러한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

다.” 

   

   

1.9. “비구들이여, 또 다른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리라.17)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비구들이여, 비구들이(1)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한...(2)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한...(3)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한...(4)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한...(5)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한...(6)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한...(7)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한 비구

들이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18)비구들이여, 이러한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러한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1.10. “비구들이여, 또 다른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리라.19)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비구들이여, 비구들이(1) 무상의 인식20)을 닦는 한...(2) 

무아의 인식을 닦는 한...(3) 부정의 인식을 닦는 한...(4) 위험의 인식을 닦는 한...(5) 버림의 

인식을 닦는 한...(6) 탐욕의 빛바램의 인식을 닦는 한...(7) 소멸의 인식을 닦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수 없다.21)비구들이여, 이러한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

구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러한 일곱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수 없다.” 

   

   

1.11. “비구들이여, 또 다른 여섯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

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1)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수행

자들에 대해서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한 기대할 수 없

다.(2)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수행자들에 대해서 말의 업으로 자애

를 유지하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한 기대할 수 없다.(3)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대중

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수행자들에 대해서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한, 비구들은 향상

할 것이고 퇴보한 기대할 수 없다.(4)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들은 그것이 

비록 발우안에 담긴 것일지라도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를 잘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한 기대할 수 없다.(5) 비구들이여, 비구들

이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들22)을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

께 구족하여 머무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한 기대할 수 없다.(6) 비구들이여, 비구들

이 그대로 실펀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며 성스럽고 출릴 인도하는 견해에 대해서, 대중적으

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그런 견해를 구족하여 머무는 한,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

고 퇴보한 기대할 수 없다.비구들이여, 이러한 여섯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

이 되고, 이러한 여섯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수 없다.” 

   



   

1.12.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산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셧다.“이러한 것이 계다.이러한 것이 삼매다.이러한 것이 통찰지다.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23)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24)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25)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

탈하나니,26)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27) 라고.28) 

   

   

1.13. 그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암발랏타까로 가자.”“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암발랏티까에 도착하셨다.29) 

   

   

1.14. 세존께서는 거기 암발랏티까에서 왕의 제사에 머무셨다. 세존께서는 암발랏티까에서 왕의 

객사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

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

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

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

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라고. 

   

   

1.15. 그때 세존께서는 암발랏타까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날란다로 가자.”“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

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날란다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날란다에서 빠와리까의 망고 숲에 머무셨다. 

   

   

사리뿟따의 사자후 

   

   

1.16. 그때 사리뿟따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30)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사리뿟따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

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사리뿟따여,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며, 지금도 없습니다.’라고 이처럼 황소같이 우렁찬 목소리로31)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후를 

토하는구나.사리뿟따여 그러면 그대는‘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지신 분들이셨다.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들이셨다.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지신 분들이

셨다.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머묾을 가지신 분들이셨다.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해탈을 성

취한 분들이셨다’라고 과거의 모든 아라한·정등각들을 마음으로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뿟따여 그러면 그대는‘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지신 분들이실 것이다.그분 세존

들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들이실 것이다.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지신 분들

이실 것이다.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머묾을 가지신 분들이실 것이다.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

한 해탈을 성취한 분들이실 것이다.’라고 미래의 모든 아라한·정등각들을 마음으로 마음을 통

하여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뿟따여 나는 지금 시대에 아라한·정등각이다. 그러면 그대는‘세존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

지신 분이다.세존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이다.세존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지신 분이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머묾을 가지신 분이다.세존께서는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이다’라고 [나에 

대해서] 마음으로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뿟따여, 그렇다면 참으로 그대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정등각들에 대해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타심통]가 없다. 사리뿟따여, 그런데 어떻게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

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

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라고 이처럼 

황소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후를 토하는가?”. 

   

   

1.17. “세존이시여, 제게는 분명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정등각들의 마음을 아는 지혜

[타심통]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예를들면 왕의 국

경에 있는 도시는 튼튼한 기초와 튼튼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

니다. 거기서 지혜롭고 입지가 굳고 현명한 문지기가 모르는 자들은 제지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시의 모든 통로를 다 순찰하면서 성벽의 이름매와 갈라진 틈으로 

고양이가 다니는 것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것입니다. ‘이 도시로 들어오

고 나가는 큰 생명체는 누구든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세존이시여, 그와 마

찬가지로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모든 세존·아라한·정등각들께서는 다섯 가지 장애[오개]들을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써 무력하게 만드셨고,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사념처]에 마음이 

잘 확립되셨으며,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칠각지]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뒤, 위없는 정등

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모든 세존·아라한·정등각들께서도 다섯 가지 장애[오개]들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써 무력하게 만드시고,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사념처]에 마음이 

잘 확립되시며,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칠각지]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뒤, 위없는 정등각

을 완전하게 깨달으실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의 세존께서도 아라한·정등각이시니 다섯 가지 장애[오개]들을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써 무력하게 만드셨고,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사념처]에 마음이 

잘 확립되셨으며,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칠각지]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뒤, 위없는 정등

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1.18. 세존께서는 거기 날란다에서 빠와리까의 망고 숲에 머무셨다. 세존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

리까의 망고 숲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

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

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라고. 

   

   

1.19. 그때 세존께서는 날란다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빠딸리 마을로 가자.”“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빠딸리 마을에 도착하셨다. 

   

   

1.20.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은 세존께서 빠딸리 마을에 오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빠딸리 마을

의 청신사들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의 공회



당에 [머무실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1.21. 그러자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은 세존게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드리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아 [경의를 표한 ] 뒤에 공회당으로 갔다. 가서는 공회당을 덮

개로 완전하게 덮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고서 세존을 뵈러갔

다. 세존을 뵙고 인사드리고 한 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은 세존께 이렇

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공회당을 덮개로 완전하게 덮었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1.22. 그러자 세존게서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비구 승가와 더불어 공회당

으로 가셨다. 발을 씻으시고 공회당으로 들어가셔서는 중간 기둥곁에 동쪽을 향하여 앉으셨다. 

비구들도 역시 발을 씻고서 공회당으로 들어가서 서쪽 벽 근처에 동쪽을 향하여 세존을 앞에 모

시고 앉았다.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도 역시 발을 씻고 공회당으로 들어가서 동쪽 벽 근처에 서

쪽을 보고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 

   

   

1.23. 그러자 세존께서는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에게 다섯가지 위험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①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큰 재물을 잃는다. 이것이 계

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첫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②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악명이 자자하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두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③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끄샤뜨리야의 회중이든, 바라문의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의기소침하여 들어간다. 이

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세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④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매(昧)해서 죽는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

가 계를 파해서 얻는 네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⑤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다섯 번째 위험이다. 

   

   

계를 가진 자의 이익 

   

   

1.24. “장자들이여,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들어 지님에 다섯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

가? 

장자들이여, 여기 ①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이것

이 계를 가진자가 계를 받아지님으로써 얻은 첫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②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이것이 계를 가진자가 

계를 받아지님으로써 얻은 두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③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끄샤뜨리야의 회중이든, 바라문의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없고 당당하게 들어간

다. 이것이 계를 가진자가 계를 받아지님으로써 얻은 세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④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매(昧)하지 않고 죽는다. 이것이 계를 가진자

가 계를 받아지님으로써 얻은 네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⑤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것이 계를 가진자가 계를 받아지님으로써 얻은 다섯 번째 이익이다. 



   

1.25. 그때 세존께서는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에게 밤이 깊도록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

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그들에게 떠날 것을 권하셨다.“장자들이여, 밤이 참 아름답구나. 

이제 그대들이 갈 시간이 되었구나.”“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빠딸리 마을의 청

신사들은 세존께 대답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라 [경

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빠딸리뿟따의 건설 

   

   

1.26. 그 무렵에 마가다의 대신인 수니다와 왓사까라가 왓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빠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때 수천이나 되는 많은 신들이 빠딸리 마을에 터를 잡고 있었다. 그 

지역에서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는 왕의 측근 대신들 가운데 큰 위력을 가

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중간의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는 왕의 측근 대신들 가운데 중간 정도의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

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낮은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지역에는 왕의 측근 대신들 가운데 낮

은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27. 세존께서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눈으로 수천이나 되는 많은 신들이 빠딸리 마을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셔서  아

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아난다여, 누가 지금 빠딸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마가다의 대신인 수니다와 왓사까라가 왓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빠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1.28. “아난다여, 마치 삼십삼천의 신들과 협의나 한 듯이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는 

왓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빠딸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는구나. 아난다여, 여기서 나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눈으로 수천이나 되는 많은 신들이 빠딸리 마을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

다. 그 지역에서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는 왕의 측근 대신들 가운데 큰 위

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중간의 신들이 터

를 잡고 있는 곳에는 왕의 측근 대신들 가운데 중간 정도의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낮은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지역에는 왕의 측근 대신들 

가운데 낮은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다.아난

다여, 고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상인들이 왕래를 계속하는 한, 이곳은 빠딸리뿟따라 불

리는 [물품이 가득 든] 통을 풀어놓는 최고의 도시가 될것이다. 아난다여, 빠딸리뿟따는 세가지 

재난을 가질 것이니 불로 인한 재난[火災] 물로 인한 재난[水災]과 상호불신이다.” 

   

   

1.29. 그때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

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마가다

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세존이시여, 고따마 존자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1.30.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는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신것을 알고서 자

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그리

고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들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

비하게 하여 세존께 시간을 알려드렸다.“고따마 존자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

구 승가와 함께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나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는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 

승가에게 맛있는 여러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드시게 했다.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

고 발우에서 손을 떼시자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는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 곁에 

앉았다. 

   

   

1.31. 세존께서는 한 곁에 앉은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를 다음의 게송으로 기쁘게 하

셨다. 

   

"현자는 어느 지방에 거주하든계를 지니고 잘 제어된청정범행을 닦는 자들을 부양한다.거기서 현

자가 그들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을 보고신들은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존경한다.신들은 그를 연민

하나니마치 어머니가 친아들을 그러하듯이.신들이 연민하는 그는항상 경사스러움을 보게 된다." 

   

세존께서는 이 게송으로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를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나

가시었다. 

   

   

1.32.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 수니다와 왓사까라는 세존을 계속해서 뒤따라갔다. “이제 사문 고

따마께서 문으로 나가시는 곳은 오늘부터 ‘고따마의 문’이 될것이고, 그 분이 강가 강을 건너

시는 여울은 오늘부터 ‘고따마의 여울’이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세존께서 나가신 문

은 ‘고따마의 문’이 되었다. 

   

   

1.33. 그 때 세존께서는 강가 강으로 가셨다. 그무렵에 강가 강은 까마귀가 [그 강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가득 차 있었다. 저쪽 언덕으로 가고자 하여,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찾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묶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비구 승가와 함께 이쪽 언덕에서 사라져

서 저쪽 언덕에 나타나셨다. 

   

   

1.34. 세존께서는 사람들이 저쪽 언덕으로 가고자 하여,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찾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묶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의향을 아시고 저쪽 언덕에서 다음과 같은 감흥어를 읊으셨다. 

   

“바다나 호수나 못을 건너려고사람들은 다리를 만들거나 뗏목을 묶지만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건

넜다.” 

   

   

첫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두 번째 바나와라 

   

   

   

2.1.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아난다여, 이제 꼬띠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꼬띠가마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꼬띠가마에 머무셨다. 

   



   

네가지 성스런 진리 

   

   

2.2.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

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어떤 것이 네가지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

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

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갈애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3.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善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게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들을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긴 세월을 이생 저생으로 치달려왔다.

이제 이 [네가지 진리]들을 보았다.존재로 인도함을 근절하였다.괴로움의 뿌리를 잘라버렸다.이

제 다시 태어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Catunnaṃ ariyasaccānaṃ, yathābhūtaṃ adassanā;saṃsitaṃ dīghamaddhānaṃ, tāsu tāsveva 

jātisu.Tāni etāni diṭṭhāni, bhavanetti samūhatā;ucchinnaṃ mūlaṃ dukkhassa, natthi dāni 

punabbhavo”ti. 

   

   

2.4.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꼬띠가마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법에 관한 말씀

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

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라고. 

   

   

윤회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향하는 자들 

   

   



2.5. 그때 세존께서는 꼬띠가마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나디까로 가자.""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나디까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나디까에서 벽돌집에 머무셨다. 

   

   

2.6. 그때37)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살하라는 비구가 나디까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行處]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난다라는 비구니가 나디까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수닷따라는 청신사가 

나디까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

이시여, 수자따라는 청신녀가 나디까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

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까꾸다라는 청신사가...깔링가라는 청신사가... 니까따라

는 청신사가... 까띳사바라는 청신사가... 뚯타라는 청신사가... 산뚯타라는 청신사가... 밧다라

는 청신사가... 수밧다라는 청신사가 나디까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行處]은 어디

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 

   

   

2.7. "아난다여, 살하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心解脫]과 통찰

지의 해탈[慧解脫]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阿羅漢]38)아난다여, 난다 비구니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 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不還

者]아난다여, 수닷따 청신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엷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一來者]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아난다

여, 수자따 청신녀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預流者]가 되어, [악취에] 떨

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아난다여, 까꾸다 

청신사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아난다여, 깔링가 청신사는... 니까

따 청신사는... 까띳사바 청신사는... 뚯타 청신사는... 산뚯타 청신사는... 밧다 청신사는... 

수밧다 청신사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아난다여, 50명이 넘는 나디

까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아난다여, 90명이 

넘는 나디까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엷어

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一來者]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아난다여, 500명이 넘는 나디까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預流者]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

는 자가 되었다."39) 

   

   

법의 거울[法鏡]에 대한 법문 

   

   

2.8. 아난다여,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때마다 여래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다면 이것은 여래에게 

성가신 일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법의 거울[法鏡]이라는 법문을 하리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귀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자[預流者]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9.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기에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

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귀계를 부수었

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자[預流者]가 되어, [악취에] 떨

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아난다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應供]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正等覺]이며,  

영지와 실천이 구족하신 분[明行足]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善逝]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世間解]이시며,  

가장 높은 분[無上士]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調御丈夫]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天人師]이시며,  

부처님[佛]이시며,  

세존[世尊]이시다"라고  

부처님께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 Idhānanda ariyasāvako budd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 itipi so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vijjācaraṇasampanno sugato lokavidū anuttaro purisadammasārathi 

satthā devamanussānaṃ buddho bhagavā’ti. 

   

‘이런 [이유로]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 Dhamm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sandiṭṭhiko 

akāliko ehipassiko opaneyyiko 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ti. 

   

   

‘이런 [이유로]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四雙] 여덟단계에 있는 사람들[八輩]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공양받아 마땅하고,선사받아 마땅하고,보시받아 마땅하고,합장받

아 마땅하며,세상의 위없는 복밭[福田]이시다."라고  

승가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 Saṅg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 sup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ujup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ñāyap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sāmīcip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yadidaṃ cattāri purisayugāni aṭṭha purisapuggalā, 

esa bhagavato sāvakasaṅgho āhuneyyo pāhuneyyo dakkhiṇeyyo añjalikaraṇīyo anuttaraṃ 

puññakkhettaṃ lokassā’ti.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구족한다. 

   

“ Ariyakantehi sīlehi samannāgato hoti akhaṇḍehi acchiddehi asabalehi akammāsehi 

bhujissehi viññūpasatthehi aparāmaṭṭhehi samādhisaṃvattanikehi. 

   

아난다여, 이것이 법의 거울[法鏡]이라는 법문이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

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귀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

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자[預流者]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2.10.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나디까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

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라고. 

   

   

마음챙김과 알아차림[正念正知] 

   

   

2.11. 그때 세존께서는 나디까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

아난다여, 이제 웨살리로 가자.""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웨살리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웨살리에서 암바빨리 숲에 머무셨다. 

   

   

2.12.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챙기고 알아차

리면서[正念正知]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마음챙기는가?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

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受隨觀] 머문다...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心隨觀] 

머문다...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

챙긴다.” 

   

   

2.13.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正知] 행한다.앞을 볼 때도 돌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가사․발우․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

서 행한다.걸으면서․서면서․앉으면서․잠들면서․잠을 깨면서․말하면서․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



서 행한다.비구들이여, 이와같이 비구는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

한 당부이다.” 

Sato, bhikkhave, bhikkhu vihareyya sampajāno, ayaṃ vo amhākaṃ anusāsanī”ti. 

   

암바빨리 기녀 

   

   

2.14. 그때 암바빨리 기녀는 ‘세존께서 웨살리에 오셔서 나의47) 망고 숲에 머물고 계신다.’고 

들었다. 그러자 암바빨리 기녀는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

주 멋진 마차들을 거느리고 웨살리를 나가서 자신의 망고 숲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마차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존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한 곁에 앉은 암바빨리 기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암바빨리 기녀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암바빨리 기녀는 세존게서 허락

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아 [경의를 표한 ] 

뒤에 물러났다. 

   

   

2.15. 웨살리에 사는 릿차위48)들도 세존께서 웨살리에 오셔서 암바빨리 숲에 머무신다고 들었다. 

그러자 릿차위들은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주 멋진 마차

들을 거느리고 웨살리를 나갔다. 거기서 어떤 릿차위들은 푸른 색깔과 푸른 옷감과 푸른 장식을 

하여 푸른 색이었고, 어떤 릿차위들은 노란 색깔과 노란 옷감과 노란 장식을 하여 노란 색이었고, 

어떤 릿차위들은 붉은 색깔과 붉은 옷감과 붉은 장식을 하여 붉은 색이었고, 어떤 릿차위들은 흰 

색깔과 흰 옷감과 흰 장식을 하여 흰 색이었다. 

   

   

2.16. 그때 암바빨리 기녀는 차축은 차축끼리, 바퀴는 바퀴끼리, 멍에는 멍에끼리 릿차위의 젊은

이들과 부딪히게 [마차를 몰면서 왔다]. 그러자 릿차위들은 암바빨리 기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고, 암바빨리님, 왜 그대는 차축은 차축끼리, 바퀴는 바퀴끼리, 멍에는 멍에끼리 릿차위

의 젊은이들과 부딪히게 [마차를 모는가요]?”“젊은 분들이여, 세존께서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49)“여보시오, 암바빨리님. 그러면 십만의 [돈]50)으로 

그 공양을 우리에게 파시오.”“젊은 분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제게 웨살리를 음식을 [얻을수 있

는 지방까지] 포함해서51) 다 준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중요한 공양은 그대들에게 드릴수가 없군

요.”그러자 릿차위들은 손가락을 튕기면서 말했다. “여보게들, 우리가 이 망고지기 여인52)에

게 져버렸네. 여보게들, 우리가 이 망고지기 여인에게 속아버렸네.”그러면서 그 릿차위들은 암

바빨리 숲으로 들어갔다. 

   

   

2.17. 세존께서는 릿차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시고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

이여, 비구들 가운데서 삼십삼천의 신들을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은 릿차위의 회중을 보거라. 비구

들이여, 릿차위의 회중을 잘 살펴보거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릿차위의 회중이 삼십삼천을 닮

은 것을 보게 될것이다.” 

   

   

2.18. 그때 릿차위들은 더 이상 마차로 갈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존께

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한 곁에 앉은 릿차위들에

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릿차위들은 세존께서 설하

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릿차위들이여, 나는 이미 내



일 암바빨리 기녀의 공양을 허락하였다.”그러자 릿차위들은 손가락을 튕기면서 말했다. “여보

게들, 우리가 이 망고지기 여인에게 저버렸네. 여보게들, 우리가 이 망고지기 여인에게 속아버렸

네.”그리고 릿차위들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2.19. 암바빨리 기녀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게 한 뒤 세존

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존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그때 세존께서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 승가와 함께 오전에 암바빨

리 기녀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암바빨리 

기녀는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에게 맛있는 여러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드시

게 했다.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그릇에서 손을 떼시자 암바빨리 기녀는 어떤 낮은 자리를 잡

아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암바빨리 기녀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세존이시여, 

이 원림을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한 비구 승가께 드립니다.” 세존께서는 원림을 받으셨다. 그

리고 세존께서는 암바빨리 기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다. 

   

   

2.20.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웨살리에서 암바빨리 숲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

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

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

인한 번뇌이다.” 라고. 

   

   

벨루와가마에서 안거를 하심 

   

   

2.21. 그때 세존께서는 암바빨리 숲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

다. “아난다여, 이제 벨루와가마로 가자.”“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

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벨루와가마에 도착하셨다. 

   

   

2.22. 거기서53)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웨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54)를 하여라. 나는 

여기 이 벨루와가마에서 안거를 할 것이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응

답한 뒤 비구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웨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였다. 세존께서는 거기 벨루와가마에서 안거를 하셧다.” 

   

   

223. 그때 세존께서는 안거를 하시는 도중에 혹독한 병에55)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

통이 생기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

때 세존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내가 신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비구 승가에게 알리

지도 않고 반열반에 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르리라.”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

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셨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 병을 가라앉히셨다. 

   

   

2.24. 세존께서는 병이 나으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간병실에서 나와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뵈었

습니다.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삶을 지탱하시는 모습을 뵈었습니다.세존이시여, 그런 저의 



몸도 [세존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세존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렸고, 어떠한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56)그래도 

제게는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두고 아무런 분부도 없으신 채로 반열반에 들지는 않으실 것이

다.’라는 어떤 안심이 있었습니다.” 

   

   

2.25. “아난다여, 그런데 비구 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아난다여, 나는 안과 밖이 없이57) 법을 설하였다.아난다여, 여래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師拳]58)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Kiṃ panānanda, bhikkhusaṅgho mayi paccāsīsati [paccāsiṃsati (sī. syā.)]? Desito, ānanda, 

mayā dhammo anantaraṃ abāhiraṃ karitvā. Natthānanda, tathāgatassa dhammesu ācariyamuṭṭhi.  

   

   

아난다여,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

는 자는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당부할 것이다.아난다여, 그러나 여래에게는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그러므로 여래가 비구 승

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인가? 

   

아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나이 들고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여든이 

되었다.아난다여,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 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여래의 몸도 가죽 

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 간다고 여겨진다.59) 

   

난다여, 여래가 모든 표상들60)을 마음에 잡도리하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명확한 느낌들을61) 

소멸하여 표상 없는 마음의 삼매62)에 들어 머무는 그런 때에는 여래의 몸은 더욱 더 편안해진

다.”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고 귀의처로 삼아라. 

   

   

2.26.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63) 그대들은  

자신64)을 섬65)으로 삼고[自燈明],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自歸依]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法燈明], 법을 귀의처로 삼아[法歸依]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Tasmātihānanda, attadīpā viharatha attasaraṇā anaññasaraṇā, dhammadīpā dhammasaraṇā 

anaññasaraṇā.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

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身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느낌에서 느낌을 관

찰하며[受隨觀] 머문다...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心隨觀] 머문다...법에서 법을 관찰하며[法

隨觀]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

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



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

지 않는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의 최고66)가 될 것이다. 

   

[주석] 

  

63) “그러므로 여기서”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果의 증득에 머묾에 의해서 편안하듯

이, 그대들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머물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DA.ii.548) 

64) “자신”은 atta의 역어이다. atta는 문맥에 따라서는 자아(Skt. aatman)라고 옮기기도 하다. 

이문맥에서 atta는 단지 자기 자신을 뜻하지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의

지하는 방법으로 아래에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설하고 계시는데, 네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은 자신을 몸,느낌,마음.심리현상들로 해체해서 불변하는 실체(자아)가 없음을 관찰하는 수행법

이기 때문이다. 

65) ‘ 섬 ’ 은 diipa의 역어이다. 빠알리 diipa에 해당하는 산스끄리뜨어는 dviipa(섬)와 

diipa(등불)가 있다. 상좌부에서는 이 문맥에 나타나는 diipa를 모두 섬(Skt. dviipa)로 해석하

고 있다. 그러나 북방에서는 등불(Sk. diipa)로 이해를 하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등명(自燈明)

과 법등명(法燈明)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두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세 번째 바나와라 

   

   

   

암시와 빛 

   

   

3.1. 그때67)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웨살

리로 들어갔다. 웨살리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였다.“아난다여, 좌구를 챙겨라. 낮 동안의 머묾을 위해서 짜빨라 탑묘68)로 가자.”“그

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좌구를 챙겨서 세존의 뒤

를 따라갔다. 

   

   

3.2. 세존께서는 짜빨라 탑묘로 가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아난다 존자도 세존께 절을 올

린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아난다여, 

웨살리는 아름답구나.우데나 탑묘도 아름답고,고따마까 탑묘도 아름답고,삿땀바까 탑묘도 아름답

고,바후뿟따 탑묘(다자탑)도 아름답고,사란다다 탑묘도 아름답고,짜빨라 탑묘도 아름답구나.”69) 

   

   

3.3.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四如意足)70)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

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

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여래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여래는 원하기만 하

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3.4. 세존께서 이와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시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아난다 존자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햇으니, 그의 마음이 마라71)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

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

는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3.5.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아난다여, 웨살리

는 아름답구나.우데나 탑묘도 아름답고,고따마까 탑묘도 아름답고,삿땀바까 탑묘도 아름답고,바

후뿟따 탑묘(다자탑)도 아름답고,사란다다 탑묘도 아름답고,짜빨라 탑묘도 아름답구나.”아난다

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四如意足)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

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여래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여래는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

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 도 있다.”세존께서 이와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시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셨는데도 아난다 존자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햇으니, 그의 마음이 마라에게 사

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 겁

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3.6.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좀 떨어져 있어

라. 이제 그럴 시간이 된 것 같구나.”“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마라의 간청 

   

   

3.7. 그러자 마라 빠삐만73)이 아난다 존자가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마라 빠삐만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

서는 반열반(般涅槃)74)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

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

이여,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75)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76), 많이 배우고[多

聞]77), 법을 잘 호지(護持)하고78),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79), 합당하게 도를 닦

고80), 법을 따라서 행하며81),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

을 법으로82)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83) 법을 설할 수 있게 되

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3.8. 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존의 비구 제자들은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

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

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

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

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비구니 제자들

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

존의 비구니 제자들은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

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

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

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청신사 제자들

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

존의 청신사 제자들은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

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

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

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청신녀 제자들

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

존의 청신녀 제자들은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

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

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

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이러한 청정범

행84)이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존의 

이러한 청정범행은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

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3.9.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마라 빠삐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조용히 있어라. 오래지 않아 여래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반열반

에 들 것이다.” 

   

Evaṃ vutte bhagavā māraṃ pāpimantaṃ etadavoca— “ appossukko tvaṃ, pāpima, hohi, na 



ciraṃ tathāgatassa parinibbānaṃ bhavissati. Ito tiṇṇaṃ māsānaṃ accayena tathāgato 

parinibbāyissatī”ti.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심 

   

   

3.10. 그리고 세존께서는 짜빨라 탑묘에서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수명(壽命)의 상카라를 포기

하셨다.85) 세존께서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시자, 무시무시하고 털을 곤두서게 하는 큰 지진이 

있었으며 천둥번개가 내리쳤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다음의 감흥어를 

읊으셨다. 

   

“잴 수 없는 [열반과] 존재를 견주어 보고86)성자는 존재의 상카라를 포기하였고87)안으로 침잠

하고 삼매에 들어88)껍질을 벗듯이 자신의 생성을 벗어버렸노라.” 

   

Atha kho bhagavā cāpāle cetiye sato sampajāno āyusaṅkhāraṃ ossaji. Ossaṭṭhe ca bhagavatā 

āyusaṅkhāre mahābhūmicālo ahosi bhiṃsanako salomahaṃso [lomahaṃso (syā.)], 

devadundubhiyo [devadudrabhiyo (ka.)]ca phaliṃsu Atha kho bhagavā etamatthaṃ viditvā 

tāyaṃ velāyaṃ imaṃ udānaṃ udānesi— 

“ Tulamatulañca sambhavaṃ, bhavasaṅkhāramavassaji muni;ajjhattarato samāhito, abhindi 

kavacamivattasambhavan”ti. 

   

   

대지가 진동하는 이유 

   

   

3.11.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이렇게 

크게 대지가 진동하다니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털을 곤두서게 하는 큰 지진이 있고 천둥번개가 내

리치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이처럼 큰 지진이 일어났는가?” 

   

   

3.12.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와같이 여쭈었다.“세존이시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

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크게 대지가 진동하다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털을 곤두서

게 하는 큰 지진이 있고 천둥번개가 내리치다니요! 도대체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이처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3.13. 아난다여, 여덟 가지 원인과 여덟 가지 조건 때문에 큰 지진은 일어난다. 무엇이 여덟인가?

아난다여, ① 이 대지는 물에 놓여있고 물은 바람에 놓여있고 바람은 허공에 놓여있다.아난다여,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큰 바람은 불면서 물을 흔들고 물은 흔들려서 땅을 흔든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이요 첫 번째 조건이다. 

   

   

3.14. 다시 아난다여, ② 신통이 있고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신이 있는데 그들의 인식이 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물에 대한 

인식은 무량하게 개발되었다. 이런 자들이 이 땅을 흔들리게 하고 아주 흔들리게 하고 강하게 흔

들리게 하고 요동치게 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인이요 두 번째 조건이다. 

   

   

3.15. 다시 아난다여, ③ 보살이 마음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고 모

태에 들때에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



는 세 번째 원인이요 세 번째 조건이다. 

   

   

3.16. 다시 아난다여, ④ 보살이 마음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모태로부터 나올 때에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네 번째 원인이

요 네 번째 조건이다. 

   

   

3.17. 다시 아난다여, ⑤ 여래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을 때에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

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다섯 번째 원인이요 다섯 번째 조건이다. 

   

   

3.18. 다시 아난다여, ⑥ 여래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릴 때에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

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여섯 번째 원인이요 여섯 번째 조건이다. 

   

   

3.19. 다시 아난다여, ⑦ 여래가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할 때에 땅은 흔

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일곱 번째 원인이

요 일곱 번째 조건이다. 

   

   

3.20. 다시 아난다여, ⑧ 여래가 무여89)열반의 요소[界]90)로 반열반할 때에 땅은 흔들리고 많

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여덟 번째 원인이요 여덟 번

째 조건이다. 

   

이들 여덟 가지 원인과 여덟가지 조건 때문에 큰 지진은 일어난다.” 

   

   

여덟가지 회중 

   

   

3.21. 아난다여, 여덟 가지 회중[八會衆]이 있나니91) 끄샤뜨리야의 회중, 바라문의 회중, 장자

의 회중, 사문의 회중, 사대천왕의 회중, 삼십삼천의 회중, 마라의 회중, 범천의 회중이다.” 

   

   

3.22. 아난다여, 전에 나는 수백의 끄샤뜨리야 회중을 만나러 가서 거기에 함께 앉았고 대화를 

하였고 토론에 몰두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떤 [빼어난] 용모를 가졌다 할지라

도 나도 그런 [빼어난] 용모를 가졌으며, 그들이 어떤 [좋은] 음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좋은] 음성을 가졌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지만 그

들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라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사라졌나니 그

들은 내가 사라졌을 때 ‘누가 여기서 사라졌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라고 하면서 나를 알

지 못하였다. 

   

   

3.23. 아난다여, 전에 나는 수백의 바라문의 회중을 ...장자의 회중을 ...사문의 회중을 ...사대

천왕의 회중을 ...삼십삼천의 회중을 ...마라의 회중을 ...범천의 회중을 만나러 가서 거기에 함

께 앉았고 대화를 하였고 토론에 몰두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떤 [빼어난] 용모

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빼어난] 용모를 가졌으며, 그들이 어떤 [좋은] 음성을 가졌다 할

지라도 나도 그런 [좋은] 음성을 가졌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

쁘게 하였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사라졌나니 그들은 내가 사라졌을 때 ‘누가 여기서 사라졌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라

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였다. 

   

   

여덟가지 지배의 경지 

   

   

3.24. 아난다여, 여덟가지 지배의 경지[八勝處]92)가 있다. 무엇이 여덟인가? 

   

   

3.25. ①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色]을 인식하면서93),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제한된 물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첫 번째 지배의 경지이다.94) 

   

   

3.26. ②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무량한 

물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두 번째 

지배의 경지이다.95) 

   

   

3.27. ③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96),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

진 제한된 물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

이 세 번째 지배의 경지이다. 

   

   

3.28. ④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무량한 물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네 번째 지배의 경지이다. 

   

   

3.29. ⑤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밖으로 푸른 색깔을 가졌고98) 푸른 외양

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푸른 물질들을 본다.마치 아마 꽃이 푸르고 푸른 색깔을 가졌고 푸

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것처럼,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푸르고 

푸른 색깔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것처럼,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

하지 않으면서,밖으로 푸르고 푸른 색깔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푸른 물

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지배의 경지이다. 

   

   

3.30. ⑥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밖으로 노란 색깔을 가졌고 노란 외양을 

가졌고 노란 광명을 가진 노란 물질들을 본다.마치 깐니까라 꽃이 노랗고 노란 색깔을 가졌고 노

란 외양을 가졌고 노란 광명을 가진 것처럼,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노랗고 

노란 색깔을 가졌고 노란 외양을 가졌고 노란 광명을 가진 것처럼,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

하지 않으면서,밖으로 노랗고 노란 색깔을 가졌고 노란 외양을 가졌고 노란 광명을 가진 노란 물

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 

지배의 경지이다. 

   

   

3.31. ⑦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밖으로 빨간 색깔을 가졌고 빨간 외양을 

가졌고 빨간 광명을 가진 빨간 물질들을 본다.마치 월계 꽃이 빨갛고 빨간 색깔을 가졌고 빨간 

외양을 가졌고 빨간 광명을 가진 것처럼,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빨갛고 빨

간 색깔을 가졌고 빨간 외양을 가졌고 빨간 광명을 가진 것처럼,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



지 않으면서,밖으로 빨갛고 빨간 색깔을 가졌고 빨간 외양을 가졌고 빨간 광명을 가진 빨간 물질

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일곱 번째 

지배의 경지이다. 

   

   

3.32. ⑧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밖으로 흰 색깔을 가졌고 흰 외양을 가졌

고 흰 광명을 가진 흰 물질들을 본다.마치 샛별이 희고 흰 색깔을 가졌고 흰 외양을 가졌고 흰 

광명을 가진 것처럼,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희고 흰 색깔을 가졌고 흰 외양

을 가졌고 흰 광명을 가진 것처럼,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밖으로 희고 흰 

색깔을 가졌고 흰 외양을 가졌고 흰 광명을 가진 흰 물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여덟 번째 지배의 경지이다. 

   

   

여덟가지 해탈 

   

   

3.33. 아난다여, 여덟 가지 해탈[八解脫]101)이 있다. 무엇이 여덟인가?①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계에 속하는 [禪에 들어]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이다.② 안으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이다.③ 깨끗하다고[淨] 확신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이다.④ 물질에 대한 인식(산냐)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

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도리하지 않 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

(空無邊處)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네 번째 해탈이다.⑤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

한 알음알이[識]’라고 하면서 식무변처(識無邊處)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해탈이

다.⑥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無所有處)를 구족하

여 머문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해탈이다.⑦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

處)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일곱 번째 해탈이다.⑧ 일체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

수멸(想受滅)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덟 번째 해탈이다. 

   

   

3.34. 아난다여, 한때 나는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102) 

아래에서 처음 정등각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러자 마라 빠삐만이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마라 빠삐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라고. 

   

   

3.35. 아난다여,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마라 빠삐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多聞], 법을 잘 호지(護

持)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

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비구니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

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청신사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

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청신녀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

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이러한 청정범행이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

고. 

   

   

3.36. 아난다여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짜빨라 탑묘에서 마라 빠삐만이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마라 빠삐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세존이시여, 이제 세존

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

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중간생략> ... 

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존의 이러한 청정범행은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

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라고. 

   

   

3.37.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나는 마라 빠삐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조용

히 있어라. 오래지 않아 여래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반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아난다여, 지금 오늘 이 짜빨라 탑묘에서 여래는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

하였다. 

Idāneva kho, ānanda, ajja cāpāle cetiye tathāgatena satena sampajānena āyusaṅkhāro 

ossaṭṭho”ti. 

   

   

아난다의 간청 

   

   

3.38.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그때서야]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

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 겁을 머물러 주

소서.”“아난다여, 이제 되었다. 여래에게 간청을 하지 말아라. 아난다여, 지금은 여래에게 간

청할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3.39.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

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

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

“아난다여, 그대는 여래의 깨달음을 믿는가?”“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아난다여, 그렇

다면 그대는 왜 세 번까지 [간청을 하여] 여래를 성가시게 하는가?” 

   

   



3.40.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면전에서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四如意足)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

은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여래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

런히 닦았다. 여래는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라

고 들었고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아난다여, 그대는 여래의 깨달음을 믿는가?”“그러하

옵니다, 세존이시여.”“아난다여,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

하였다.여래가 이와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햇다. 그래서 그대는 여래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

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아난다여, 만

일 그대가 여래에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여래는 세 번째에

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

하였다.” 

   

   

3.41. 아난다여, 한때 나는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영취산)에 머물렀다. 아난다여, 거기서도 

나는 그대를 불러서 말하엿다. ‘아난다여, 라자가하는 아름답구나. 독수리봉 산은 아름답구나.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四如意足)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

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여래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

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여래는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라고.아난다여, 여래가 이와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햇다. 그래서 그대는 여래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

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아난다여, 만일 그대가 여래에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여래는 세 번째에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

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3.42. 아난다여, 한때 나는 라자가하에서 니그로다 숲에서 ...라자가하에서 도둑의 낭떠러지

에 ...라자가하에서 웨바라 산비탈의 칠엽굴에 ...라자가하에서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

에 ...라자가하에서 차가운 숲에 있는 뱀 못의 비탈에 ...라자가하에서 따뽀다 원림에 ...라자가

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라자가하에서 지와까의 망고 숲에 ...라자가하에서 맛

다꿋치의 녹야원에 머물렀다. 

   

   

3.43. “아난다여, 거기서도 나는 그대를 불러서 말하였다.‘아난다여, 라자가하는 아름답구나.

독수리봉의 산은 아름답구나.니그로다 숲은 아름답구나.도둑의 낭떠러지는 아름답구나.웨바라 산

비탈의 칠엽굴은 아름답구나.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는 아름답구나.차가운 숲에 있는 뱀 못

의 비탈은 아름답구나.따뽀다 원림은 아름답구나.웰루와나의 다람쥐 보호구역은 아름답구나.지와

까의 망고 숲은 아름답구나.맛다꿋치의 녹야원은 아름답구나.” 

   

   

3.44.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四如意足)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여래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

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여래는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라고.아난다여, 여래가 이와같이 분명

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햇다. 그래서 그대는 

여래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



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

서는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아난다여, 만일 그대가 여래에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여래는 세 번째에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아난

다여,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3.45. “아난다여, 한때 나는 여기 웨살리에서 우데나 탑묘에 머물렀다.아난다여, 거기서도 나는 

그대를 불러서 말하였다.‘아난다여, 웨살리는 아름답구나.우데나 탑묘는 아름답구나.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四如意足)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

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

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여래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여래는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

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라고.아난다여, 여래가 이와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햇다. 그래서 그대는 여래에게 ‘세

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 겁을 머

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아난다여, 만일 그대가 여래에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여래는 세 번째에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이

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3.46. 아난다여, 한때 나는 여기 웨살리에서 고따마까 탑묘에...웨살리에서 삿따마까 탑묘에...

웨살리에서 바후뿟따 탑묘에...웨살리에서 사란다다 탑묘에 머물렀다. 

   

   

3.47. “아난다여, 그리고 지금 오늘 짜빨라 탑묘에서 그대를 불러서 말하였다.‘아난다여, 웨살

리는 아름답구나.우데나 탑묘도 아름답고,고따마까 탑묘도 아름답고,삿땀바 탑묘도 아름답고,바

후뿟따 탑묘(다자탑)도 아름답고,사란다다 탑묘도 아름답고,짜빨라 탑묘도 아름답구나.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四如意足)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

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

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여래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

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여래는 원하기만 하면 일 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라고.아난다여, 여래가 이와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햇다. 그래서 그대는 여래에게 ‘세

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 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 겁을 머

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아난다여, 만일 그대가 여래에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여래는 세 번째에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이

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3.48. 아난다여, [그리고]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

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간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103)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한 법이거늘 그런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난다여, 그리고 여래는 이미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여 그것을 버렸고 내던졌

고 풀어버렸고 제거했고 방기하였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서 여래는 반열반에 들것이다. 지금

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여래는 반열반에 들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엿다. 그런데 그것을 

여래가 [더] 살기 위해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난다여, 이제 큰 

숲에 있는 중각강당104)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

께 대답했다. 

   



주) 大林 重閣講堂 mahāvanaṃ kūṭāgārasālā 

   

   

3.49.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큰 숲에 있는 중각강당으로 가셨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아난다여, 그대는 가서 웨살리를 의지하여 머무르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라.”“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웨살리를 의지하여 머무르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고서 세존께 갔다. 가서는 세

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세존

이시여, 비구 승가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3.50. 그러자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회소로 가셨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

리에 앉아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비구들이여, 여기 [이 세상]에서 나는 이

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나니 그대들은 그것을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

아야 하고 많이 [공부]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

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어떤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는가? 그것은 네가지 마음챙김의 확립[四念處], 네가지 바른 노력[四正勤], 네가지 성취수

단[四如意足], 다섯가지 기능[五根], 다섯가지 힘[五力],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七覺支], 

여덟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105)이다.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나니 그대들은 이를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

부]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

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

을 위하는 것이다. 

   

   

3.51. 그리고 다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나는 당

부하노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할 바를 모두] 성취

하라.106) 오래지 않아서 여래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여래는 

반열반 할 것이다.”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뒤 다시 [게송으

로] 이와같이 설하셨다. 

   

“내 나이 무르익어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도다.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나는 내 자신

을 의지처로 삼았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마음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사유(思惟)를 잘 안주시키고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107) 

   

세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네 번째 바나와라 

   

   

코끼리가 뒤돌아 보듯 

   

   

4.1.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웨살

리로 들어가셨다. 웨살리에서 걸식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오시면서, 코끼리가 뒤를 돌



아다보듯이 웨살리를 돌아다보신 후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것이 여래

가 웨살리를 보는 마지막이 될것이다. 오라, 아난다여. 이제 반다가마로 가자.”“그렇게 하겠습

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반다가마로 가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반다가마에서 머무셨다. 

   

   

4.2.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108)“비구들이여,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

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

하였다. 무엇이 네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

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계를 깨닫고 꿰뚫었다.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고 꿰

뚫었다.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고 꿰뚫었다.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고 꿰뚫었다.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갈애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Tayidaṃ, bhikkhave, ariyaṃ sīlaṃ anubuddhaṃ paṭividdhaṃ, ariyo samādhi anubuddho 

paṭividdho, ariyā paññā anubuddhā paṭividdhā, ariyā vimutti anubuddhā paṭividdhā, ucchinnā 

bhavataṇhā, khīṇā bhavanetti, natthi dāni punabbhavo”ti.  

   

   

4.3.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게송으로] 이와같이 

설하셨다. 

   

“계와 삼매와 통찰지와 위없는 해탈 -이 법들을 명성을 가진 고따마는 깨달았도다.이처럼 부처

는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였노라.이제 괴로움의 끝을 낸눈을 갖춘 스승은 

반열반할 것이다.” 

   

“Sīlaṃ samādhi paññā ca, vimutti ca anuttarā;anubuddhā ime dhammā, gotamena yasassinā.

“ Iti buddho abhiññāya, dhammamakkhāsi bhikkhunaṃ;dukkhassantakaro satthā, cakkhumā 

parinibbuto”ti. 

   

   

4.4.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반다가마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

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

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라고. 

   

   

4.5. 그때 세존께서는 반다가마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핫티가마로.. 암바가마로.. 잠부가마로.. 보가나가라로 가자.” 



   

   

4.6.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보가나가라에 도착하셨다. 

   

   

네가지 큰 권위 

   

   

4.7. 세존께서는 거기 보가나가라에서 아난다 탑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

러서 말씀하셨다. 109)“비구들이여, 네 가지 큰 권위[大法敎]110)를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

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

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4.8.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dhamma)이고 이것은 율(vinaya)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sutta)과 대조해 보고 율(vinaya)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非佛說)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

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보아서  

만약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佛說)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

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큰 권위이다.”  

   

“ Idha, bhikkhave, bhikkhu evaṃ vadeyya— ‘ sammukhā metaṃ, āvuso, bhagavato sutaṃ 

sammukhā paṭiggahitaṃ, ayaṃ dhammo ayaṃ vinayo idaṃ satthusāsanan’ti. Tassa, bhikkhave, 

bhikkhuno bhāsitaṃ neva abhinanditabbaṃ nappaṭikkositabbaṃ. Anabhinanditvā 

appaṭikkositvā tāni padabyañjanāni sādhukaṃ uggahetvā sutte osāretabbāni [otāretabbāni], 

vinaye sandassetabbāni. Tāni ce sutte osāriyamānāni [otāriyamānāni]vinaye sandassiyamānāni 

na ceva sutte osaranti [otaranti (sī. pī. a. ni. 4.180], na ca vinaye sandissanti, 

niṭṭhamettha gantabbaṃ— ‘ addhā, idaṃ na ceva tassa bhagavato vacanaṃ; imassa ca 

bhikkhuno duggahitan’ti. Itihetaṃ, bhikkhave, chaḍḍeyyātha. Tāni ce sutte osāriyamānāni 

vinaye sandassiyamānāni sutte ceva osaranti, vinaye ca sandissanti, niṭṭhamettha gantabbaṃ

— ‘ addhā, idaṃ tassa bhagavato vacanaṃ; imassa ca bhikkhuno suggahitan ’ ti. Idaṃ, 

bhikkhave, paṭhamaṃ mahāpadesaṃ dhāreyyātha. 

   

   

4.9.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아무개 거처에 장로들과 유명한 스승이 

계시는 승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승가의 면전에서 듣고 승가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

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

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

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

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보아서 만약 경과 견

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큰 권위이다.” 

   

   

4.10.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아무개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까(論母)를 호지하는111) 많은 장로 비

구들이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들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

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

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

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

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보아서 만약 경과 견

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큰 권위이다.” 

   

   

4.11.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아무개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까(論母)를 호지하는111) 한 분의 장로 

비구가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보아서 만약 경과 견주어지

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

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큰 권위이다.” 

   

   

4.12.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보가나가라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

셨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

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

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라

고.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공양 

   

   

4.13. 그때 세존께서는 보가나가라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빠와112)로 가자.”“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

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빠와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

기 빠와에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113)의 망고 숲에 머무셨다. 

   

   



4.14.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존께서 빠와에 오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

는 세존께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한 곁에 앉은 대장장

이의 아들 쭌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4.15. 그러자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 받고 분발하고 기뻐하

여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허

락하여 주십시오.”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4.16.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

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4.17. 그리고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과 부드러

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114)을 많이 준비하게 하여 세존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존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4.18.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 승가와 함께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앉

으셔서는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은 나에게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 승가에게 공양하여라.”“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

이시여.”라고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존께 대답하시고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든 음식은 세존

께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 승가에게 공양하였다. 

   

   

4.19. 그러자 세존께서는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

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어라. 쭌다여, 나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

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

운데서, 여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먹고 바르게 소화시킬 사람을 보지 못한다.”“그

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존께 대답한 뒤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고 세존께로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한 곁에 앉은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4.20. 그때 세존께서는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혹독한 병에 걸리셨나니 피

가 나오는 적리(赤痢)116)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다. 거기서 세존께서

는 마음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아난다여, 이제 꾸시나가라로 가자.”“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나는 이렇게 들었나니대장장이 쭌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현자께서는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병

에 걸리셨다.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드신스승께 극심한 병이 생겼나니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세존께서는꾸시나라 도시로 가자고 말씀하셨다.117) 

   

   

물을 떠옴 

   

   

4.21. 그때 세존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어떤 나무 아래로 가셨다. 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가사를 네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나



는 좀 앉아야겠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4.22. 세존께서는 만들어 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신 뒤 세존께서는 아난다존자를 불러서 말

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

셔야겠다.”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까꿋타 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

습니다.” 

   

   

4.23. 두번째로 세존께서는 아난다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

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

저은 물은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까꿋타 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거기

서 세존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24. 세번째로 세존께서는 아난다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

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발우를 가지고 그 작은 강으로 갔다. 아난다 존자가 

다가가자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게 되었다. 

   

   

4.25.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래의 큰 신통과 큰 위력은 참으로 경

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내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구나“ 아난다 존자는 발우로 물을 떠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의 큰 신통과 큰 위력은 참으로 경이롭습

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제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물을 드십

시오. 선서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물을 드셨다. 

   

   

뿍꾸사 말라뿟따의 일화 

   

   

4.26. 그 무렵에 뿍꾸사 말라뿟따(Pukkusamallaputta)는 알라라 깔라마의 제자였는데 꾸시나라로

부터 말라118)로 가는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뿍꾸사 말라뿟따는 세존께서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계신 것을 보고 세존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

은 뿍꾸사 말라뿟따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

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십니다.” 

   

   

4.27. “세존이시여, 전에 알라라 깔라마는 대로를 따라가다가 길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 낮동안의 머묾을 위해서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500대의 수레가 알라라 

깔라마의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의 뒤를 따라 오

다가 알라라 깔라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존자여,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도반이여, 나는 보지 못했다오.”“존자여, 그러



면 소리를 들었습니까?”“도반이여,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오.”“존자여, 그러면 잠들었습니

까?”“도반이여, 나는 잠들지 않았다오.”“존자여, 그러면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까?”“도반

이여, 그랫다오.”“존자여, 그런 당신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데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존자여, 당

신의 겉옷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까?”“도반이여, 그렇다오.”그러자 그 사람에

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르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

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데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구나.’라고. 이와같이 그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청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떠났습니다.” 

   

   

4.28. “뿍꾸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

기 어려운가?아니면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

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 

   

   

4.29. “세존이시여, 500대의 수레가 아니라 600대, 700대, 700대, 800대, 900대, 천 대, 아니 

십만대의 수레라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

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

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4.30. “뿍꾸사여, 한때 나는 아뚜마에서 탈곡장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때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하였으며 탈곡장에서 농부 두 사람과 황

소 네 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 뿍꾸사여, 그러자 아뚜마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농부 두 사

람이 죽고 황소 네 마리가 죽은 곳으로 갔다.” 

   

   

4.31. “뿍꾸사여, 그 무렵에 나는 탈곡장의 문 밖으로 나와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있었다. 뿍꾸

사여,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나와서 나에게로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섰다. 뿍꾸사여, 나는 한 곁에 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4.32. “여보게, 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여기 모였는가?”“세존이시여, 여기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하였으며 탈곡장에서 농부 두 사람과 황

소 네 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세

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여보게 바로 여기에 있었다네.”“세존이시

여, 그런데 보지 못하셨단 말입니까?”“여보게 나는 보지 못하였다네.”“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소리도 듣지 못하셨습니까?”“여보게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네.”“세존이시여, 그러면 잠

드셨습니까?”“여보게 나는 잠들지 않았네.”“세존이시여, 그러면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보게 그렇다네.”“세존이시여, 그런 세존께서는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단 말입니까?”“여보게 그렇다네.” 

   

   

4.33. 뿍꾸사여, 그러자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르

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구나.”라고. 이와같이 그는 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떠났다. 

   



   

4.34. 이렇게 말씀하시자 뿍꾸사 말라뿟따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

라라 깔라마에게 가졌던 청정한 믿음은 마치 강풍에 날아가듯이 날아 가버렸고, 강의 급류에 휩

쓸리듯이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

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

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또한 귀의

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귀의한 청신사로 받아 주소서.” 

   

   

4.35. 그리고 뿍꾸사 말라뿟따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하였다. “여보게 그대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두벌을 나에게 가져오시오.”“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그 사람은 

뿍꾸사 말라뿟따에게 대답한 뒤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두 벌을 가지고 왔다. 그러자 뿍꾸

사 말라뿟따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두벌을 세존께 바쳤다.“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

를 애민하게 여기시어 지금 있는 황금색 옷 두벌을 받아 주소서.”“뿍꾸사여, 그렇다면 한 벌은 

내게 보시하고, 한 벌은 아난다에게 보시하여라.”“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뿍꾸

사 말라뿟따는 세존께 대답한 뒤 한 벌은 세존께 보시하였고, 한 벌은 아난다 존자께 보시하였다. 

   

   

4.36. 그러자 세존께서는 뿍꾸사 말라뿟따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

게 하셨다. 그러자 뿍꾸사 말라뿟따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광채가 나는 여래의 몸 

   

   

4.37. 뿍꾸사 말라뿟따가 물러간지 오래지 않아서 아난다 존자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을 

세존께 입혀드렸다. 세존의 몸에 그 옷을 입혀 드렸지만 [세존의 몸에서] 그 옷의 황금빛은 죽어 

버린 것처럼 빛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여래의 피부색이 이렇게 청

정하고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세존이시여,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을 세존의 몸에 입혀 드

렸지만 그 옷의 황금빛은 마치 광채가 죽어 버린 것처럼 빛이 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아난다여. 참으로 그러하다. 아난다여. 아난다여, 두 가지 경우에 여래의 몸

은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란 어떤 것인가?아난다여, 

여래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은 그 밤과여래가 무여열반의 요소(界)로 반열반하는 밤이다.아난다

여,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여래의 몸은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된다.” 

   

   

4.38. 아난다여, 오늘 밤 삼경에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살라숲에서 한 쌍의 살라 나무

(娑羅雙樹)사이에서 여래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오라, 아난다여. 까꿋타 강으로 가자.”“그

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였다. 

빛나는 황금색 옷 두 벌을 뿍꾸사는 바쳤으며그것을 입은 황금색 피부를 가진 스승은 더 빛이 났

다. 119) 

   

   

4.39. 그리고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까꿋타 강으로 가셨다. 가서는 까꿋타 강에 들어

가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나오셔서 망고 숲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쭌다까 존자120)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까여,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쭌다까여, 피곤하

구나. 나는 좀 앉아야겠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쭌다까 존자는 세존께 대



답한 뒤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4.40.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시고,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正念正知] 일어날 시간

을 인식하여 마음에 잡도리하신 후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쭌다까 존자는 거기 세

존의 앞에 앉았다. 

   

   

4.41. 부처님은 까꿋타 강으로 가셨으니투명하고 맑고 혼탁하지 않은 [그 강에]세상에서 비할 데 

없는 큰 스승 여래께선심히 지친 몸을 담그고 목욕하고물을 마시고 나오셨다.비구승가의 수장이

시고여기 [이 세상에서] 법을 설하시는 분대 선인(仙人)121)이신 그분 세존께서는비구 승가에 둘

러싸여서 망고 숲으로 가셨다.쭌다까라는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으니“네 겹으로 접은 가사위에 

나는 누우리라.”고.자신을 잘 닦은 분에게서 명을 받은 쭌다122)는네 겹으로 가사를 접어서 [자

리를] 만들었다.스승께서는 피로한 몸을 누이셨나니쭌다도 그분 앞에 앉았다. 

   

   

4.42. 그런 후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런데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가 이렇게 스스로를 힐난할지도 모른다.  

‘여보게 쭌다여, 여래께서는 네가 드린 탁발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참으로 너의 잘못이고 너의 불행이로구나.’ 

   

아난다여, 대장장이 쭌다의 아들에게 이와같이 말하여 자책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도반 쭌다여, 여래께서는 그대가 드린 탁발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그대의 공덕이고 그대의 행운입니다.  

   

도반 쭌다여, 모든 곳에서 두루 결실123)을 가져오고 모든 곳에서 두루 과보를 가져오는  

두가지 탁발음식이 다른 탁발음식들을 훨씬 능가하는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받아지녔습니다. 

   

어떤 것이 둘입니까?  

그 탁발음식을 드시고 여래께서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신 것과  

그 탁발음식을 드시고 여래께서 무여열반의 요소[界]로 반열반을 하신 것입니다.이런 두 가지 탁

발음식은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탁발음식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긴 수명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

다님은 좋은 용모를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명성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이제 대

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천상에 태어날 업을 쌓았습니다.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위세를 

가질 업을 쌓았습니다.”라고.아난다여, 이렇게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자책감을 없애주어야 한

다.” 

   

   

4.43.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뜻을 드러내신 뒤 다음의 감흥어를 읊으셨다. 

   

베풂에 의해서 공덕은 증가하고제어에 의해서 증오는 쌓이지 않는다.지혜로운 자124) 사악함을 

없애고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 Dadato puññaṃ pavaḍḍhati,saṃyamato veraṃ na cīyati;kusalo ca jahāti 

pāpakaṃ,rāgadosamohakkhayā sanibbuto”ti. 

   



네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다섯 번째 바나와라 

   

   

한 쌍의 살라나무 

   

   

5.1.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아난다여 히란냐와띠 강의 저쪽 언덕,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살라 숲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햇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히란냐와띠 강의 저쪽 언덕,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

들의 살라 숲으로 가셨다.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한 쌍의 살라 나무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누어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두 살라 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고 마음챙기고 알아차리

시면서[正念正知]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5.2. 그러자 한 쌍의 살라 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여래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125)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여래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전단향 가루가 허

공에서 떨어져서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여래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

나라의 음악이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었으며 하늘나라의 노래가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퍼졌다. 

   

   

5.3.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한쌍의 살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여래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

나.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여래의 몸 위

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전단향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여래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음악이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고 하늘나라의 노래가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퍼지는구

나. 

   

아난다여,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여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비구나 비구니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예배로 여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여기서 우리는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러야 한다.” 

   

Na kho, ānanda, ettāvatā tathāgato sakkato vā hoti garukato vā mānito vā pūjito vā apacito 

vā. Yo kho, ānanda, bhikkhu vā bhikkhunī vā upāsako vā upāsikā vā dhammānudhammappaṭipanno 



viharati sāmīcippaṭipanno anudhammacārī, so tathāgataṃ sakkaroti garuṃ karoti māneti 

pūjeti apaciyati [idaṃ padaṃ sīsyā-ipotthakesu na dissati], paramāya pūjāya. 

Tasmātihānanda, dhammānudhammappaṭipannā viharissāma sāmīcippaṭipannā anudhammacārinoti. 

Evañhi vo, ānanda, sikkhitabban”ti. 

   

   

우빠와나 테라 

   

   

5.4. 그때에 우빠와나(Upavāṇa)126) 존자가 세존의 앞에 서서 세존께 부채를 부쳐드리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셨다.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이 우빠와나 존자는 오랜 세

월 세존의 시자였으며 항상 임석해 있었고 항상 곁에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세존께서는 마

지막 [임종] 시간에 이르러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와

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5.5.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우빠와나 존자는 오랜 세

월 세존의 시자였으며 항상 임석해 있었고 항상 곁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존께서

는 마지막 [임종] 시간에 이르러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

빠와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시

는 것입니까?”“아난다여, 여래를 친견하기 위해서 신들은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살라 

숲을 12요자나127)까지 가득 채우고, 대략 열 곳의 세계로부터 모여들었다. 이 지역은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큰 위력을 지닌 신들로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 아난다여, 

신들은 이렇게 푸념하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여래를 친견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참으로 드

물게 여래·아라한·정등각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신다. 오늘 밤 삼경에 그런 여래의 반열반이 있

을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위력을 가진 비구가 세존의 앞에 서서 막고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임

종]시간에 여래를 친견할 수가 없구나.’라고.” 

   

   

5.6.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어떠한 신들을 마음에 잡도리하십니까?”“아난다여, 허

공에서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나니128) 그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

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

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너무 빨리 선서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라고 한다. 

   

아난다여, 땅에서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나니129)그들은 머리칼을 뜯으면

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너무 빨리 선서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너무 빨리 눈

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라고 한다. 

그러나 애욕을 벗어난 신들은130)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울부짖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한다. 

   

   

네가지 순례해야 할 장소Catusaṃvejanīyaṭṭhānāni 

   

   

5.7. “세존이시여, 전에는 안거가 끝나면  

비구들은 여래를 친견하러 왔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맞이하였고  

그들은 세존을 친견하고 공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이제 세존께서 가시고 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세존을 친견하고 공경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5.8.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가 있다.131) 어떤 것이 넷인가? 

‘여기서 여래가 태어나셨다.’  

-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여래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여래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여래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셨다.’  

-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아난다여,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이

다. 

   

아난다여,‘여기서 여래가 태어나셨다.’‘여기서 여래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여기

서 여래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여기서 여래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셨다.’

라면서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다.  

아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132)를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善處],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Āgamissanti kho, ānanda, saddhā bhikkhū bhikkhuniyo upāsakā upāsikāyo— ‘idha tathāgato 

jāto ’ tipi, ‘ idha tathāgato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 ’ tipi, ‘ idha 

tathāgatena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n ’ tipi, ‘ idha tathāgato anupādisesāya 

nibbānadhātuyā parinibbuto ’ tipi. Ye hi keci, ānanda, cetiyacārikaṃ āhiṇḍantā 

pasannacittā kālaṅkarissanti, sabbe te kāyassa bhedā paraṃ maraṇā sugatiṃ saggaṃ lokaṃ 

upapajjissantī”ti. 

   

아난다의 질문 

   

   

5.9.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아난다여, 쳐다보지 말라.”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아난다여, 말하지 말라.”“세존이시

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아난다여, 마음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Kathaṃ mayaṃ, bhante, mātugāme paṭipajjāmā” ti? “ Adassanaṃ, ānandā” ti. “ Dassane, 

bhagavā, sati kathaṃ paṭipajjitabban”ti? “Anālāpo, ānandā”ti “Ālapantena pana, bhante, 

kathaṃ paṭipajjitabban”ti? “Sati, ānanda, upaṭṭhāpetabbā”ti. 

   

   

5.10.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래의 존체(尊體)133)에 대처해야 합니까?”“아난다여, 

그대들은 여래의 몸을 수습하는 것에는134) 관심을 두지 말라.아난다여, 그대들은 근본에 힘쓰고

135) 근본에 몰두하여라.근본에 방일하지 말고 근면하고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러라.아난다여, 여

래에 청정한 믿음이 있는 끄샤뜨리아 현자들과 바라문 현자들과 장자 현자들이 여래의 몸을 수습

할 것이다.” 

   



   

5.11.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여래의 존체에 대처해야 합니까?”“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여래의 유체에도 대처하면 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합니까?”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는 새 천으로 감싼다.새 천으로 감싼 뒤 새 솜으로 감싼다.새 솜으

로 감싼 뒤 [다시] 새 천으로 감싼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 전륜성왕의 유체를 감싼 뒤황금으로136) [만든] 기름통에 넣고,황금으로 만

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모든 향으로 장엄을 하여,전륜성왕의 유체를 화장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전륜성왕의 탑을 조성한다.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는 이렇게 대처한다.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여래의 유체도 대처해야 한다.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여래의 탑을 조성해야 한다.거기에 화환이나 향이나 향가루를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마음으로 청

정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탑을 조성해 기릴 만한 사람 

   

   

5.12. 아난다여. 네 사람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어떤 것이 넷인가?여래·아라한·정등각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여래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전륜성왕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래·아라한·정등각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것은 그분 세존·아라한·정등각의 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善處],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래·아라한·정등각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것은 

그분 벽지불의 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

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래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

것은 여래의 제자의 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

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

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래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륜성왕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것은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의 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

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

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륜성왕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가 가진 경이로운 자질 

   

   

5.13.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틀에 기대어 "나는 아직 유학(有學)137)이라서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나를 연민해 주시는 스승께서는 이제 반열반을 하실 것이다."라

고 울면서 서있었다.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비구들이여, 지금 아난다는 어

디에 있는가?""세존이시여, 아난다 존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틀에 기대어 '나는 아직 유학이라

서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나를 연민해 주시는 스승께서는 이제 반열반을 하실 것이

다.'라고 울면서 서있습니다."그러자 세존께서는 어떤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오라, 비구여. 

그대는 나의 이름으로 아난다를 불러오라. '도반 아난다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라

고.""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그 비구는 세존께 대답한 뒤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

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도반 아난다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라고 아난다존자는 그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5.14. 한 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그만 하여라, 아난다여. 슬

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아난다여,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

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아난다여,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이롭고 행복하고 

둘이 아니고 한량이 없는 자애로운 몸의 업과,이롭고 행복하고 둘이 아니고 한량이 없는 자애로

운 말의 업과,이롭고 행복하고 둘이 아니고 한량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의 업으로 여래를 시봉하

였다. 

아난다여, 그대는 참으로 공덕을 지었다. 정진에 몰두하여라. 그대는 곧 번뇌 다한 [아라한이] 

될 것이다." 

Katapuññosi tvaṃ, ānanda, padhānamanuyuñja, khippaṃ hohisi anāsavo”ti. 

   

   

5.15.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비구들이여, 과거세의 아라한·정

등각들인 그분 세존들에게는 각각 최고의 시자들이 있었나니 예를 들면 나에게 아난다가 있는 것

과 같다. 비구들이여, 미래세의 아라한·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에게도 각각 최고의 시자들이 있

을 것이니 예를 들면 나에게 아난다가 있는 것과 같다.비구들이여, 아난다는 현자이다. 비구들이

여, 아난다는 지혜롭다. 그는 ‘지금은 비구들이 여래를 친견하러 가기에 적당한 시간이다. 지금

은 비구니들이... 청신사들이... 청신녀들이... 왕들이... 왕의 대신들이... 외도들이... 외도의 

제자들이 여래를 친견하러 가기에 적당한 시간이다.’라고 잘 안다. ” 

   

   

5.16.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네 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잇으면 비구의 무리는 흡족해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니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잇으면 비구니의 무리는 흡족해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만일 청신사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잇으면 청신사의 무리는 흡족해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만일 청신녀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잇으면 청신녀의 무리는 흡족해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는 네 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비구들이여, 만

일 끄샤뜨리아의 무리가 전륜성왕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

진다. 만일 거기서 전륜성왕이 말을 하면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전

륜성왕이 침묵하고 잇으면 끄샤뜨리아의 무리는 흡족해 하지 않는다.비구들이여, 만일 바라문의 

무리가 ...장자의 무리가 ...사문의 무리가 전륜성왕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

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전륜성왕이 말을 하면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전륜성왕이 침묵하고 잇으면 사문의 무리는 흡족해 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네 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비구들이여, 만

일 비구의 무리가... 비구니의 무리가... 청신사의 무리가... 청신녀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

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잇으면 청신녀의 무리는 흡

족해 하지 않는다. 

   

   

마하수닷사나왕에 대한 말씀 

   

   

5.17.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

처럼 조그마하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에서 반열반하지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짬빠, 라자가

하, 사왓티, 사께다, 꼬삼비, 와라나시 같은 다른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존께 청정

한 믿음을 가진 많은 끄샤뜨리야 부호들과 바라문 부호들과 장자 부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

래의 존체를 잘 수습할 것입니다.”“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꾸시나라를] 조

그마하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주) 짬빠는 앙가국의 수도, 라자가하는 마가다국의 수도, 사왓티는 코살라국의 수도, 사께다, 꼬

삼비는 밧차국, 와라나시는 녹야원 근처. 

   

   

5.18. 아난다여, 옛적에 마하수닷사나(Mahāsudassana)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나니 그는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일곱가지 보배를 두

루 갖추었다. 아난다여, 이 꾸시나라는 마하수닷사나 왕이 [다스리던] 꾸사와띠라는 수도였으니 

동쪽부터 서쪽까지는 12요자나의 길이였고 북쪽부터 남쪽까지는 7요자나의 너비였다.아난다여, 

수도 꾸사와띠는 부유하고 번창하였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하였다.아난다여, 마

치 알라까만다라는 신들의 수도가 부유하고 번창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한 것처

럼, 그와 같이 수도 꾸사와띠는 부유하고 번창하였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하였다.

아난다여, 수도 꾸사와띠는 열 가지 소리가 끊인 적이 없었나니 즉 코끼리 소리, 말 소리, 마차 

소리, 북 소리, 무딩가 북 소리, 류트 소리, 노래 소리, 심벌즈 소리, 벨 소리, 그리고 열 번째

로 ‘잡수세요. 마시세요. 드세요.’라는 소리였다.”139) 

   

   

말라들의 친견 

   

   

5.19. “아난다여, 가거라. 그대는 꾸시나라에 들어가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이렇게 일

러라. ‘와셋타140)들이여, 오늘 밤 삼경에 여래의 반열반이 있을 것입니다. 와셋타들이여, 오십

시오. 와셋타들이여, 오십시오. ’‘우리 마을의 땅에서 여래의 반열반이 있었는데 우리는 마지

막 [임종]시간에 여래를 친견하지 못했구나.’라고 나중에 자책하지 마십시오.’라고.”“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

사를 수하고 도반과 함께 꾸시나라로 들어갔다. 

   



   

5.20. 그 무렵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어떤 일 때문에 집회소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때 아

난다 존자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의 집회소로 다가갔다. 가서는 꾸시나라의 말라들에게 이렇

게 일렀다. “와셋타들이여, 오늘 밤 삼경에 여래의 반열반이 있을 것입니다. 와셋타들이여, 오

십시오. 와셋타들이여, 오십시오. ‘우리 마을의 땅에서 여래의 반열반이 있었는데 우리는 마지

막 [임종]시간에 여래를 친견하지 못했구나.’라고 나중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5.21. 아난다 존자의 이런 말을 듣고서 말라들과 말라의 아들들과 말라의 며느리들과 말라의 아

내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어떤 자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

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서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라들과 말라의 아들들과 말라의 며느리들과 

말라의 아내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살라 숲으로 아

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5.22. 그리고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가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을 한 

사람씩 세존께 인사드리게 한다면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이 다 인사드리지 못한 채 밤이 새어버

릴 것이다. 그러니 나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을 가문별로 서게 하여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

름의 말라가 아들들과 아내와 일꾼들과 친구들과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인사드립니다.’

라고 세존께 인사드리게 해야겠다.”그리고 나서 아난다 존자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을 가문

별로 서게 하여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름의 말라가 아들들과 아내와 일꾼들과 친구들과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인사드립니다.’라고 세존께 인사드리게 했다.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이

런 방법으로 초경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이 모두 세존께 인사를 마치게 하였다. 

   

   

수밧다 유행승의 일화 

   

   

5.23. 그 무렵에 수밧다(Subhadda)라는 유행승141)이 꾸시나라에 살고 있었다. 수밧다 유행승은 

‘오늘 밤 삼경에 사문 고따마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라고 들었다. 그러자 수밧다 유행승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늙고 나이 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

게 여래·아라한·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것을 나는 들었다. 그런데 오늘 밤 삼

경에 사문 고따마께서는 반열반하신다고 한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나는 사문 고따

마에게 청정한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사문 고따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주실 것이다.” 

   

   

5.24. 그러자 수밧다 유행승은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살라 숲으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

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늙고 나이 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

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여래·아라한·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 고따마께서는 반열반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는 법

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문 고따마에게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 고따

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주실 것이다. 아난다 존자여, 

이런 내가 사문 고따마를 친견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밧다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수밧다여, 그만 되었습니다. 여래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피로하십니다.”두 번째로...세번째로 수밧다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

다. “아난다 존자여, 늙고 나이 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

게 여래·아라한·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 고따마께서는 반열반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

는 사문 고따마에게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 고따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



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주실 것이다. 아난다 존자여, 이런 내가 사문 고따마를 친

견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난다 존자는 수밧다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

다. “도반 수밧다여, 그만 되었습니다. 여래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피로하십니

다.” 

   

   

5.25.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가 수밧다 유행승과 함께 나눈 대화를 들으셨다. 그러자 세존께서

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만하라. 수밧다를 막지 말라. 아난다여, 수

밧다가 여래를 친견하게 해주어라. 수밧다가 내게 질문하려 하는 것은 모두 구경의 지혜를 터득

하고자 함이지, 나를 성가시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해 내가 설명해주면 그

는 빨리 그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밧다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수밧다여, 들어가십시오. 세존께서 그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Assosi kho bhagavā āyasmato ānandassa subhaddena paribbājakena saddhiṃ imaṃ 

kathāsallāpaṃ. Atha kho bhagavā āyasmantaṃ ānandaṃ āmantesi— “ alaṃ, ānanda, mā 

subhaddaṃ vāresi, labhataṃ, ānanda, subhaddo tathāgataṃ dassanāya. Yaṃ kiñci maṃ 

subhaddo pucchissati, sabbaṃ taṃ aññāpekkhova pucchissati, no vihesāpekkho. Yaṃ 

cassāhaṃ puṭṭho byākarissāmi, taṃ khippameva ājānissatī ” ti. Atha kho āyasmā ānando 

subhaddaṃ paribbājakaṃ etadavoca— “gacchāvuso subhadda, karoti te bhagavā okāsan”ti.  

   

   

5.26. 그러자 수밧다 유행승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수밧다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

리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두라고 인정합니

다. 그들은 뿌라나 깟사빠, 막칼리 고살라, 아지따 께사깜발라, 빠꾸다 깟쨔야나, 산자야 벨랏티

뿟따, 니간타 나따뿟따입니다.142) 그들은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모두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졌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그만하라 수밧다여, 그만 멈추어라.  

그들 모두가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건,  

모두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졌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건 간에,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라.  

이것을 잘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나는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수밧다 유행승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143) 

   

   

5.27. “수밧다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여덟가지 성스러운 도[八支聖道]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밧다여,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든 여덟가지 성스러운 도[八支聖道]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밧다여, 이 법과 율에는 여덟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다.  



수밧다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서는 사문들이 텅 비어있다.  

수밧다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Yasmiṃ kho, subhadda, dhammavinaye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na upalabbhati, samaṇopi tattha 

na upalabbhati. Dutiyopi tattha samaṇo na upalabbhati. Tatiyopi tattha samaṇo na 

upalabbhati. Catutthopi tattha samaṇo na upalabbhati. Yasmiñca kho, subhadda, dhammavinaye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upalabbhati, samaṇopi tattha upalabbhati, dutiyopi tattha samaṇo 

upalabbhati, tatiyopi tattha samaṇo upalabbhati, catutthopi tattha samaṇo upalabbhati.  

   

수밧다여, 29세가 되어 나는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노라.수밧다여, 이제 51년동안

출가생활을 하면서 바른 방법과 법을 위해서[여러] 지방에 머물렀나니이밖에는 사문이 없다. 

   

“ Ekūnatiṃso vayasā subhadda,yaṃ pabbajiṃ kiṃkusalānu-esī;vassāni paññāsa 

samādhikāni,yato ahaṃ pabbajito subhadda.{d1}āyassa dhammassa padesavattī,ito bahiddhā 

samaṇopi natthi. 

   

두 번째 사문도 없다. 세 번째 사문도 없다.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밧다여, 다른 교설들에서는 

사문들이 텅 비어있다. 수밧다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

을 것이다. 

   

“ Dutiyopi samaṇo natthi. Tatiyopi samaṇo natthi. Catutthopi samaṇo natthi. Suññā 

parappavādā samaṇebhi aññehi. Ime ca, subhadda, bhikkhū sammā vihareyyuṃ, asuñño loko 

arahantehi assā”ti. 

   

*) 사문 경(A4:239)을 참조한다. http://cafe.daum.net/mahavipassana/5R2g/48 

   

   

5.28. 이렇게 말씀하시자 수밧다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

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

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또한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

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수밧다여, 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

를 원하고 구족계를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넉 달이 지나고 비구

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 물론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

음을 나는 인정한다." 

   

5.29. "세존이시여, 만일 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를 받기

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기간을 가져야하고,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

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하신다면 저는 4년의 견습기간을 가지겠습니다. 4년이 지나고 비

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시고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해주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

난다를 불러서 말씀하셧다.  “ 아난다여, 참으로 저러하니 수밧다 유행승을 출가하게 하여

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였다. 

   

   

5.30. 그러자 수밧다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아난다여, 그대들은 스

승의 면전에서 그분의 제자로 수계를 받았으니 그대들은 참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대들은 참

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밧다 유행승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였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



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밧다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

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

지 않을 것이다.'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수밧다 존자는 아라한들 중의 한 분이 되었다. 그

는 세존의 마지막 직계제자였다. 

So bhagavato pacchimo sakkhisāvako ahosīti. 

   

다섯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참조] 

  

사문 경(A4:239) 

Samaṇasuttaṃ 

   

1.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같이 바르게 사자후를 토하라. 

2.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豫流者]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

구가] 사문이다. 

3.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두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엷어져서 한 번 

만 더 돌아올 자[一來者]가 되어,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비구

들이여, 이 [비구가] 두 번째 사문이다. 

4.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세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不還者]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가] 세 번째 사문이다. 

5.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네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心解脫]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慧解脫]을 바로 지금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阿羅漢]. 비구들이여, 이 [비구가] 네 번째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같이 바르게 사자후를 토하라. 

   

   

   

여섯번째 바나와라 

   

   

여래의 마지막 유훈 

   



   

6.1.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셧다. “아난다여, 그런데 아마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

른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것이다.”145) 

   

Atha kho bhagavā āyasmantaṃ ānandaṃ āmantesi— “siyā kho panānanda, tumhākaṃ evamassa— 

‘ atītasatthukaṃ pāvacanaṃ, natthi no satthā ’ ti. Na kho panetaṃ, ānanda, evaṃ 

daṭṭhabbaṃ. Yo vo, ānanda, mayā dhammo ca vinayo ca desito paññatto, so vo mamaccayena 

satthā.  

   

   

6.2. “아난다여, 그리고 지금 비구들은 서로를 모두 도반(avuso)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

나 내가 가고난 후에는 그대들은 이렇게 불러서는 안된다. 아난다여, 구참(舊參) 비구는 신참 비

구를 이름이나 성이나 도반이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 신참 비구는 구참 비구를 존자(bhante)라거

나 장로(āyasma)라고 불러야 한다.”146) 

   

   

6.3. “아난다여, 승가가 원한다면 내가 가고난 후에는 사소한[雜碎]147) 학습계목들은 페지해도 

좋다.”148) 

   

Ākaṅkhamāno, ānanda, saṅgho mam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atu. 

   

147) 사소한것[雜碎, khudda-anukhuddaka]은 비구계목의 일곱가지 항목 가운데서 4바라이죄

(pāpājikā)를 제외한 나머지들이라고 설명한다.(DA.ii.592) 여기에 대해서는 「청정도론」1.27의 

주해를 참조할것. 그러나 주석서는 「밀린다왕문경」에서 나가세나 존자가 어떤 것이 사소한 것

인지 결정하기 힘들다고 한것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다.(Ibid)한편 세존이 입멸하신 뒤 마하깟사

빠(대가섭) 존자를 위시한 일련의 스님들이 아난다 존자를 비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세존께 어떤 

것이 사소한 계인지 여쭙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기부터 어떤 것이 사소한 계인지를 결정

하는 것은 비구승가 안에서도 논란거리였음이 분명하다. 

148) “그러면 왜 세존께서는 ‘폐지하라(samūhanatha)’고 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원한다

면... 폐지해도 좋다(samūhanatu)’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존께서는 폐지하라고 해도 결집 때 깟

사빠(가섭) 존자가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수 있는 말씀(vikappa-

vacana)을 하셨다.” (DA.ii.593)복주서에서는 “만일 원하지 않는다면 버리지 않아도 된다.”

(DAT.ii.238)는 말씀이라고 적고 있다. 비록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소한 것을 버려도 된다고 하

셨지만 마하깟사빠 존자등의 직계제자인 장로스님들이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를 알수 잇다.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 면면히 이러져 남북의 모든 불교 교단에서 계목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니고 있다. 한편 「청정도론」1.98에서는 비구들은 세존에 대한 믿

음으로 받아지녀 학습계목을 철저하게 수지한다고 적고 있다. 사소한 계목이라 할지라도 모두 지

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세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6.4. “아난다여, 내가 가고난 후에 찬나 비구에게는 최고의 처벌을 주어야 한다.”“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최고의 처벌입니까?”“아난다여, 찬나 비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더

라도 비구들은 결코 그에게 말을 해서는 안되고, 훈계를 해서도 안되고, 가르쳐서도 안된다.” 

   

주149)부처님이 출가할 때 마부였던 찬나(Channa)이다. 그는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까삘라왓투를 

방문하셨을 때 출가하였다. [장로게 주석서]에 의하면 그는 부처님과 법에 대한 집착과 자만심이 

너무나 강해서 출가의 이익을 체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ThagA.i.155) 율장에는 그의 자만심과 

제멋대로하는 성질을 언급한 곳이 몇군데 있다(Vin.ii.23ff.;iv.35; 113; 141 등) 

주150)‘최고의 처벌’로 옮긴 원어는 brahma-daṇḍa이다. 이 문맥에서도 보듯이 이 처벌은 일종

의 집단 따돌림으로 원어 그대로 최고(brahma)의 처벌(daṇḍa)이다. 그래서 PED에서도 



‘temporary deathsentence(한시적 사형선고)’라고 적고 있다. 세존께서는 찬나와의 인연을 중

히 여기시어 임종시의 마지막 침상에 누우셔서도 그를 구제할 방법을 찻으셨다. 그래서 유훈으로 

그에게 최고의 처벌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율장에 의하면 찬나 비구는 이 처벌을 받고 정

신이 들어서 자만심과 제멋대로 하는 성질을 꺽고 홀로 한거하여 열심히 정진하였으며 마침내 아

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Vin.ii.292)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6.5.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

처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151)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

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제대로 여쭈

어 보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자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침묵

하고 있었다.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

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

서 제대로 여쭈어 보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자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여, 만일 그대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묻지 않는다면 도반들끼리 서로 물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6.6.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

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구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

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명도 없다고 제게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

니다.”“아난다여, 그대는 청정한 믿음으로 말을 하는구나. 아난다여,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

래에게는 ‘이 비구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

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명도 없다.’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난다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최하인 비구가 예류자이니152) 그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

등각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Atha kho āyasmā ānando bhagavantaṃ etadavoca— “acchariyaṃ, bhante, abbhutaṃ, bhante, 

evaṃ pasanno ahaṃ, bhante, imasmiṃ bhikkhusaṅghe, ‘ natthi ekabhikkhussāpi kaṅkhā vā 

vimati vā buddhe vā dhamme vā saṅghe vā magge vā paṭipadāya vā”’ti. “Pasādā kho tvaṃ, 

ānanda, vadesi, ñāṇameva hettha, ānanda, tathāgatassa. Natthi imasmiṃ bhikkhusaṅghe 

ekabhikkhussāpi kaṅkhā vā vimati vā buddhe vā dhamme vā saṅghe vā magge vā paṭipadāya vā. 

Imesañhi, ānanda, pañcannaṃ bhikkhusatānaṃ yo pacchimako bhikkhu, so sotāpanno 

avinipātadhammo niyato sambodhiparāyaṇo”ti. 

   

   

6.7.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방일하

지 말고 [해야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153)이것이 여래의 마지막 유훈이다.154) 

   

Ath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 handa dāni, bhikkhave, āmantayāmi vo,vayadhammā 

saṅkhārā appamādena sampādethā”ti.Ayaṃ tathāgatassa pacchimā vācā. 

   

   

여래의 반열반 

   

   

6.8. 그러자 세존께서는 초선에 드셧다.초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 2선에 드셨다.제2선에서 출정하

신 뒤 제 3선에 드셨다.제3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 4선에 드셨다.제4선에서 출정하신 뒤 공무변처

에 드셨다.공무변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식무변처에 드셨다.식무변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무소유처에 드셨다.무소유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비상비비상처에 드셨다.비상비비상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상수멸에 드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아누룻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아누룻다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반

열반하셨습니다.”“도반 아난다여, 세존께서는 반열반하시지 않았습니다. 상수멸에 드신것입니

다.” 

   

   

6.9. 그러자 세존께서는 상수멸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비상비비상처에 드셨다.비상비비상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무소유처에 드셨다.무소유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식무변처에 드셨다.

식무변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공무변처에 드셨다.공무변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제4선에 

드셨다.제4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3선에 드셨다.제3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2선에 드셨다.제2선에서 

출정하신 뒤 초선에 드셨다. 

초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2선에 드셨다.제2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3선에 드셨다.제3선에서 출정하

신 뒤 제4선에 드셨다.제4선에서 출정하신 뒤 바로 다음에155) 세존께서는 반열반하셨다. 

catutthajjhānā vuṭṭhahitvā samanantarā bhagavā parinibbāyi. 

   

   

6.10.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두려움과 공포의 전율을 일으키는 큰 지진이 있었으

며 천둥번개가 내리쳤다.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사함빠띠 범천은 이런 게송을 읊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필경에는 몸을 내려놓는구나.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스승힘

을 갖추셨고 바르게 깨달으신 여래그분도 이처럼 반열반하시는 구나!.”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신들의 왕인 삭까는 이런 게송을 읊었다.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이들의 가라

앉음이 행복이로다.” 

   

“Aniccā vata saṅkhārā, uppādavayadhammino;uppajjitvā nirujjhanti, tesaṃ vūpasamo sukho”

ti.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아누룻다 존자는 이런 게송을 읊었다. 

   

“들숨날숨이 없으신 분, 확고부동하신 분여여하신 분, 욕망을 여의신 분성인께서는 고요함으로 

가셧네흔들림없는 마음으로 [괴로운] 느낌 감내하셨으니등불이 꺼지듯 그렇게 그분의 마음은 해

탈하셨네.”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아난다 존자는 이런 게송을 읊었다. 

   

“[최상의 계행 등] 모든 덕을 구족하신정등각께서 반열반하셨을 때그때 [생긴 지진은] 무서웠고

그때 [생긴 지진은] 모골이 송연했네.”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애정을 버리지 못한 비구들156)은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

부짖고 다리가 잘린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

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서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

시는구나.”라고 하였다.그러나 애정을 벗어난 비구들은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

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슬퍼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6.11. 그러자 아누룻다 존자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하였다.“도반들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

퍼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

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반들이여, 그러므로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한 법이

거늘 그런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경

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신들이 푸념합니다.” 

   

“아누룻다 존자시여, 그러면 아누룻다 존자는 어떠한 신들을 마음에 잡도리합니까?” 

   

“도반 아난다여, 허공에서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칼

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서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라고 합니다 

“도반 아난다여, 땅에서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

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서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

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라고 합니다그러나 애정을 벗어난 신들은 마

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울부짖는다고 해서] 무슨 소

용이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6.12. 그러자 아누룻다 존자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하였다.“도반 아난다여, 가시오. 그대는 

꾸시나라에 들어가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와셋타들이여, 세존께서 반

열반하셨습니다. 와셋타들이여, 지금이 [그대들이 방문하기에 ] 적당한 시간입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아누룻다 존자에게 대답한 뒤 오전에 옷매

무새를 가다름과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동료와 함께 꾸시나라로 들어갔다.그 무렵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어떤 일 때문에 집회소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의 집회소로 다가갔다. 가서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이렇게 일렀다.“와셋타들이여, 

세존께서 반열반하셨습니다. 와셋타들이여, 지금이 [그대들이 방문하기에 ] 적당한 시간입니다.”

라고.아난다 존자의 이런 말을 듣고서 말라들과 말라의 아들들과 말라의 며느리들과 말라의 아내

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어떤 자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

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서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

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라고 하였다. 

   

   

부처님 존체(尊體)에 예배함 

   

   

6.13. 그리고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사람들에게 꾸시나라로 향과 화환을 가져오게 하고 모든 

음악가들을 모이도록 하였다.그러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향과 화환을 가져오고 모든 음악

가들을 모으고 500필의 천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살라 숲으로 세존의 존체가 있는 곳으

로 다가갔다. 가서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

하고 예배하고 천으로 차일을 치고 둥근 천막을 만들면서 이와같이하여 그날을 보냈다. 

그때 꾸시나라의 말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세존의 존체를 화장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 세존의 존체를 화장해야겠다.”그러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

은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고 천으

로 차일을 치고 둥근 천막을 만들면서 이와같이하여둘째 날을 보냈고,셋째 날을 보냈고,넷째 날

을 보냈고,다섯째 날을 보냈고,여섯째 날을 보냈다.157) 

   

   

6.14. 그리고 칠 일째에 꾸시나라의 말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춤과 노래와 음악



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도시의 남쪽으로 운구해

서도시의 남쪽 밖에서 세존의 존체를 화장하리라.” 

그무렵에 여덟명의 말라의 수장들은 머리를 깍고 새옷으로 갈아입고, ‘세존의 존체를 운구하리

라.’하였지만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아누룻다 존자에게 이렇

게 말했다.“아누룻다 존자시여,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여덟명의 말라의 수장들이 머리를 깍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세존의 존체를 운구하리라.’하였지만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까?”“와셋타

들이여, 그대들의 뜻하는 바와 신들이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6.15. “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와셋타들이여, 그대들의 뜻하는 

바는‘우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

배하면서도시의 남쪽으로 운구해서도시의 남쪽 밖에서 세존의 존체를 화장하리라.’는 것입니다.

와셋타들이여, 그러나 신들이 뜻하는 바는‘우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

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도시의 북쪽으로 운구해서도시의 북문으로 도시에 

들어간 뒤,도시의 가운데로 운구해서다시 동쪽 문으로 나가서도시의 동쪽에 있는 마꾸따반다나라

는 말라들의 탑묘에서세존의 존체를 화장하리라.’는 것입니다.“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

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6.16. 그 무렵에 꾸시나라에는 하수구와 쓰레기 더미에조차 무릎까지 차도록 만다라와 꽃이 [하

늘에서] 내렸으며, 신들과 꾸시나라의 말라들은 하늘과 인간의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

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도시의 북쪽으로 운구해서도시의 북문

으로 도시에 들어간 뒤,도시의 가운데로 운구해서다시 동쪽 문으로 나사서도시의 동쪽에 있는 마

꾸따반다나라는 말라들의 탑묘에서세존의 존체를 내려놓았다. 

makuṭabandhanaṃ nāma mallānaṃ cetiyaṃ 

   

   

6.17. 그리고 나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아난다 존자시여, 

저희들이 어떻게 여래의 존체에 대처해야 합니까?”“와셋타들이여,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

이 여래의 유체에도 대처하면 됩니다.”“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떻게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

처합니까?”“와셋타들이여, 전륜성왕의 유체는 새 천으로 감쌉니다.새 천으로 감싼 뒤 새 솜으

로 감쌉니다.새 솜으로 감싼 뒤 [다시] 새 천으로 감쌉니다.이런 방법으로 500번 전륜성왕의 유

체를 감싼 뒤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모든 향으로 장

엄을 하여,전륜성왕의 유체를 화장합니다.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전륜성왕의 탑을 조성합니다.와

셋타들이, 이와 같이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합니다.와셋타들이여,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

이 여래의 유체에도 대처해야 합니다.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여래의 탑을 조성해야 합니다.거기

에 화환이나 향이나 향가루를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6.18. 그러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사람들에게 “말라들의 새 솜을 모두 모아오라.”고 하

였다. 그리고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세존의 존체를 새 천으로 감쌋다.새 천으로 감싼 뒤 새 

솜으로 감쌌다.새 솜으로 감싼 뒤 [다시] 새 천으로 감쌌다.이런 방법으로 500번을 세존의 존체

를 감싼 뒤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모든 향으로 장엄

을 하고,모든 향기로운 나무로 화장용 장작더미를 만들어서 세존의 존체를 그 위에 올렸다. 

   

   

마하깟사빠 존자의 일화 

   

   

6.19. 그 무렵에 마하깟사빠(대가섭, mahākassapa) 존자는 500명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빠와

(pāvā)로부터 꾸시나라(kusināra)로 통하는 대로를 따라가다가 길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 낮 동안의 머묾을 위해서 앉아 있었다. 

그때 어떤 아지와까158)가 꾸시나라로부터 만다라와 꽃을 가지고 빠와로 가는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마하깟사빠 존자는 그 아지와까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도

반이여, 우리 스승에 대해서 아십니까?”“물론이지요, 도반이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전에 사문 고따마께서는 반열반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 만다라와 꽃을 가지게 되었습니

다.”그러자 애정을 버리지 못한 비구들은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듯이 넘어지

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서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라고 하였다.그러나 애

정을 벗어난 비구들은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슬

퍼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6.20. 그때 수밧다라는 늦깍이159)가 그 외중에 앉아 있었다.  

늦깍이 수밧다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이여, 우리는 이제 그러한 대사문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다.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늘 간섭받았습

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160) 

그러자 마하깟사빠 존자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하였다“도반들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

니까? 그러니 여기서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반들이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

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21. 그때 네 명의 말라의 수장들이 머리를 깍고 새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

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라고 하였지만 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

들은 아누룻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아누룻다 존자시여,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네 명의 말

라의 수장들이 머리를 깍고 새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

라.’라고 하엿지만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까?”“와셋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와 신들이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와셋

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는 것입니

다. 와셋타들이여, 그러나 신들이 뜻하는 바는 ‘그분 마하깟사빠 존자가 500명의 많은 비구승가

와 함께 빠와로부터 꾸시나라로 통하는 대로를 따라 오고 있다. 마하깟사빠 존자가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하기 전에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가 타지말기를!’이라는 것입니다.”“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6.22. 그때 마하깟사빠 존자가 꾸시나라의 마꾸따반다나(makuṭabandhana)라는 말라들의 탑묘에 

있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로 왔다. 와서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합장하고 화장용 

장작더미를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발쪽을 열고161)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렸다. 함께 온 500명의 비구들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합장하고 화장용 장작더미를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발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렸다. 마하

깟사빠 존자와 500명의 비구들이 절을 하자 세존의 화장용 장작불은 저절로 타올랐다. 

   

   

6.23. 세존의 존체는 표피와 속 살갗과 살점과 힘줄과 관절 활액은 모두 다 타고 재도 먼지도 없

이 오직 사리들(sarīrā)만이 남았다.162) 마치 버터기름이나 참기름이 타면 재도 먼지도 없는 것

처럼 세존의 존체도 표피와 속 살갗과 살점과 힘줄과 관절 활액은 모두 다 타고 재도 먼지도 없



이 오직 사리들만이 남았다. 500겹을 둘러싼 천들도 가장 안쪽에 있는 것과 가장 바같에 있는 두 

개의 천조차도 모두 다 탔다.세존의 존체가 다 타자 허공에서 물줄기가 나타나서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를 껐다. 살라 나무로부터도 물이 나와서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를 껏다.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모든 종류의 향수로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를 껐다.그리고 나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집회소에 격자 모양의 통을 만들고 [그 주위에 다시] 활로 된 벽을 만든 뒤 칠일 동안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사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였다. 

   

   

사리 분배 

   

   

6.24. 이때 마가다의 왕 아자따삿뚜 웨데히뿟따는 세존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마가다의 왕 아자따삿뚜 웨데히뿟따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使者)를 보내서 

“세존께서도 끄샤뜨리아이시고 짐도 끄샤뜨리아이니 짐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

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것입니다.”라고 전하였다. 

   

웨살리에 사는 릿차위들도 세존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웨살리에 사는 

릿차위들도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존께서도 끄샤뜨리아이시고 우리도 

끄샤뜨리아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것입니다.”라고 전하였다. 

   

까삘라왓투에 사는 사꺄들도 세존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까삘라왓투

에 사는 사꺄들은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존께서는 우리 종족의 최고어

른이시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

로 큰 탑을 만들것입니다.”라고 전하였다. 

   

알라깝빠에 사는 불리들도 세존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알라깝빠에 사

는 불리들도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존께서도 끄샤뜨리아이시고 우리도 

끄샤뜨리아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것입니다.”라고 전하였다. 

   

라마가마에 사는 꼴리야들도 세존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라마가마에 

사는 꼴리야들은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존께서도 끄샤뜨리아이시고 우

리도 끄샤뜨리아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것입니다.”라고 전하였다. 

   

웨타디빠에 사는 바라문도 세존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웨타디빠에 사

는 바라문은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존께서는 끄샤뜨리아이시고 나는 바

라문이니 나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것입니다.”라고 전하였다. 

   

빠와에 사는 말라들도 세존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빠와에 사는 말라

들은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존께서도 끄샤뜨리아이시고 우리도 끄샤뜨

리아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

로 큰 탑을 만들것입니다.”라고 전하였다. 

   

   

6.25. 이렇게 말하였을 때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그 대중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

존께서는 우리 마을의 땅에서 반열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존의 사리들을 나누어 가지지 않겠

습니다.”163) 

   

이렇게 말하자 도나(doṇa) 바라문164)이 그 대중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나의 제안을 들어 보시오.우리의 부처님은 인욕을 설하신 분입니다.최고이신 어른

의 사리 분배를 두고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건 좋지 못합니다.존자들이여, 모두 우정을 가지고 화

합하며서로 사이좋게 분배해 나눕시다.널리 사방에 탑들을 만드십시오.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지

신 분께청정한 믿음을 가지도록.”“ 

   

Suṇantu bhonto mama ekavācaṃ,amhāka buddho ahu khantivādo;na hi sādhu yaṃ 

uttamapuggalassa,sarīrabhāge siyā sampahāro.Sabbeva bhonto sahitā samaggā,sammodamānā 

karomaṭṭhabhāge;vitthārikā hontu disāsu thūpā,bahū janā cakkhumato pasannā”ti.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그대가 세존의 사리들을 여덟 등분으로 공평하게 잘 분배하십시오.”165)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들이시여.”라고 도나 바라문은 그 대중들과 무리들에게 대답한 뒤 세

존의 사리들을 여덟 등분으로 공평하게 잘 배분하여 대중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햇다.“존자들

이여, 이 [사리]함은 제게 주십시오. 나도 [사리]함으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그들은 도나 바

라문에게 [사리]함을 주었다. 

   

   

6.26. 삡팔리 숲에 사는 모리야들도 세존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빱팔

리 숲에 사는 모리야들은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존께서도 끄샤뜨리아이

시고 우리도 끄샤뜨리아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

리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것입니다.”라고 전하였다.“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분배할 것

이 없습니다. 세존의 사리들은 모두 분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숯이라도 가져가십시오.”그들은 

거기서 숯을 가져갔다. 

   

   

사리탑의 건립 

   

   

6.27. 그러자 마가다의 왕 아잣따삿뚜 웨데히뿟따는 라자가하에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

다.웨살리에 사는 릿차위들도 웨살리에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까삘라왓투의 사꺄들

도 까삘라왓투에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알라깝빠에 사는 불리들도 알라깝빠에 세존

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라마가마에 사는 꼴리야들도 라마가마에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웨타디빠에 사는 바라문도 웨타디빠에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빠와에 사는 

말라들도 빠와에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도 꾸시나라에 세존

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 

도나 바라문은 [사리]함으로 큰 탑을 만들었다.삡팔리 숲에 사는 모리야들도 삡팔리 숲에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이와 같이 여덟 군데에 사리탑이, 아홉 번째로 [사리함]의 탑이, 열 

번째로 숯을 담은 탑이 옛적에166) 건립되었다. 

   

   

6.28. “눈을 가지신 분의 사리는 여덟 부분으로 [분배하여] 일곱부분은 인도대륙에 모시고 있다. 

최상의 인간의 한 부분은라마가마에서 나가 왕이 모시고 있고치아 하나는 삼십삼천이 예배하고하

나는 간다라의 도시에서 모시고 있다.깔링가 왕이 다시 하나를 얻었으며하나는 다시 나가 왕이 

모시고 있다.그분의 광명으로 이 영광을 가진 [땅]은 장엄되고최상의 제사를 받을 만한 자들에 

의해서대지는 장엄되었다.이와 같이 눈을 가진 분의 사리는존경할 만한 분들에 의해서 존경되었

다.신의 왕과 나가의 왕과 인간의 왕의예배를 받는 그 분은이처럼 인간의 왕들로부터 예배 받았

다.손을 높이 합장하여 그분께 절을 올려라.부처님은 백 겁 동안 만나기 어려우리라.”167) 

buddho have kappasatehi dullabhoti. 

   

   

대반열반경이 끝났다. 

   



 


